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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으로 구성된 비매품

T. (02) 861-8848 ┃ klah1990@daum.net ┃ www.emiji.net

 

제작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이 발간되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통해 장애예술인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3만 2천여 명 장애예술인들의 필독서! 

•장애인예술 정의 

•장애인예술 장르 

•장애인예술 실태 

•장애인예술 이론 

•장애인예술 역사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 

•장애인예술 사업 

•해외 장애인예술 

•장애예술인지원법 해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을 위해 등 

세계 유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연구 실적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2023.0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

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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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최부암  <성하(盛夏)-세미원>, <녹음(綠陰)-신정산자락길>, <의상대>



한글, 영어, 한문을 조합하여 차이와 특성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 되

겠다는 장애인예술의 각오를 담은 것으로 석창우 화백 작품이다. 제호 색상은 표지 작

품 컬러에 따라 정해지며 한문 획으로 강렬한 포인트를 주고 있다.

•회원 유형: 1년 구독 회원    단체회원    평생회원    

- 1년 구독 회원: 회비 40,000원, 단체 구독 회원: 회비 100,000원(3권)

- 평생 회원: 회비 300,000원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비 입금 후 전화를 걸어 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Tel: 02-861-8848)

회원 가입

COL!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캐릭터 COL!은 만화가이며 발달장애 아들을 둔 부

모인 이정헌 씨 작품이다. 콘셉트는 아기광대이고 COL!은 communication(소

통), opportunity(기회), love(사랑) 이니셜로 장애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면

서 사랑으로 소통하자는 뜻이고, 소리 콜(call)은 소통의 응답인 ‘좋아요’이다.

COL! 시즌 2_ 윙크하는 콜COL!

『E美지』 창간 5주년을 맞아 COL! 시즌 2를 선보인다. 그동안 COL!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눈으로 장애예술인의 잠재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

을 상징하였는데 이제 윙크하는 모습으로 장애예술인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

산하려고 한다.  

아름다운 영토

2023년 장애인예술 美캠페인 “모두를 위한 예술”

영문으로 Arts for All 이니셜로 AA 캠페인입니다. 장애인예술의 목표는 주

류 예술계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예술의 목표는 

장애·비장애라는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모두를 위한 예술입

니다. 



최부암_ 휠체어 사진가



바람이 분다

첫  번째

『E美지』의 첫 번째 목표인 장애인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장애인예술의 바람이 일기를 희망합니다.

Photo by 최부암 <성하(盛夏)-세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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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특수교육에 예술교육을 도입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공기관에

서 문화예술 구매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데 공공기

관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율의 65%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어서 장애인예술이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이 요구된다.

대구시 교육감으로 계실 때, 2016년 어울림축전 자문회의에서 위원장님을 처음 뵈었는데 무척 인

상적이었다. 무대 설치 때 ‘계단을 없애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그런 생각

을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보통 ‘들어올려!’라고 말한다.

2006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시절 퇴임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총장실이 있는 본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서둘러 가

장 최신 건물인 도서관에 접견실을 마련하여 그곳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 성당도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죠. 입구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

한 성당도 있지만 제대 앞에는 몇 개의 계단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칠 생각을 

안 하더라구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불편 요소를 미리 없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안다.

대구시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바로 중증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성보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밥

을 먹는데 애들이 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엎지르기도 하고, 밥을 토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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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처음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밥이 넘어가질 않더군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육감이 저 애들 부모입니다. 교육감이 안 돌봐 주면 저 애들은 돌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충격을 주었어요. 아이들에게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들켜 버린 거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 

특수학교를 3개 건립했죠. 하나는 일반 특수장애학교인 세명학교이고 나머지 2개는 우리나

라 최초로 장애인 직업계 고등학교인 이룸학교이고 또 하나는 예아람학교로 예술교육 전문 

특수학교입니다. 이것 역시 최초이죠.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한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직접 만나서 잘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하시고 화끈하게 찬성을 해 주셨죠.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장애 학생 전국 평균 취업률의 2배를 올렸어요. 정말 큰 자랑

거리죠. 학교를 지을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반 학생 기준에 맞추니까 등하교 때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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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요. 스쿨버스를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에 세우고 아이들이 하차를 하니까 교사들이 교실

까지 아이들을 끌고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고생이죠. 

그래서 스쿨버스를 교사(校舍) 현관에 세워서 내리면 바로 교실로 들어가도록 설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수영장을 짓고 그걸 지역사회에 개방했지요. 처음에는 애들이 수영장 안에

서 오줌을 싸서 더럽다고 안 왔어요. 일반학교 아이들 수영 강습을 실시하고 학교 안에 카페

도 만들었더니 수영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더군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제가 2021년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다시 임명이 되어 출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

을 때 캠퍼스에서 교육감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 아는 학생이더군요.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총장님, 저 여기 학생이에요.”라는 거예요. 그 학생은 발달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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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과장에게 물어보

니까 그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

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발달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

수들은 ‘좀 특이하다’ 이 정도

로로 생각하죠. 자세히 알아

보니 정원에 미달되니까 원서

만 내면 면접도 안 보고 합격

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궁금했

어요. 그래서 장애학생지원센

터에 알아보니 센터에 등록된 

장애 학생이 13명밖에 안 되더

라고요. 그 학생은 명단에 없

었어요. 졸업사정회의를 하는

데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발달장애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공, 필수과목의 학

점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상대평가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졸업이 계속 유예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밝혀야 학교에서 학습 서비스

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예요. 하지만 답장은 겨우 7통이었어요. 학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노

출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여 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칙을 다 바꿨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절대평가하고, 학습도우미를 붙여 주어 우

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 교수들을 상대로 

하는 연수교육에 장애 학생 지도방법을 넣었지요.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마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2년, 길게는 4년까지 늘려 놓았어요. 집에서 감당을 못하니 학교에 두는 거예요. 대학 인가도 

초대석



나지 않은 교육이라서 의미 없이 돈

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상

적인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겁

니다. 

국립으로 대학을 지으려면 예산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

립대학 특히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장애인대학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미국 코넬대학교에 뉴욕주립대학

교 농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코넬농대는 뉴욕주립대학으로 인정

하지요. 농업 발전을 위해 주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예술대학을 국립으로 건립하는 대신 사립대학에 국립대학교의 예술대학

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는 교실과 교수만 있으면 운영이 되거든요. 사립대학의 단과대학을 

공익을 위해 국립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학생들은 줄어들지만 장애 학생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10년 가까

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전문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을 직원으로 고용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 단원들은 성보학교 학생 때부터 봤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는 열악해도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지만 졸업을 하면 제도권 밖이라서 스스로 살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다시 왔을 때 앙상블을 우리 대학교 직원으

로 채용했어요. 대학교도 장애인의무고용제 대상이거든요. 학교에서 연습장과 전국으로 공

연을 다닐 때 학교 스쿨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죠.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이 연주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 대구교육청과 1

년에 100회 공연을 실시한다는 MOU를 맺었죠. 그 친구들은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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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가 음악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니까 임펙트가 아주 컸어요. 

 

총창으로 오기 전에 내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잠시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 있는 한국문

화원과 의논하여 2019년 앙상블을 영국으로 초청했어요. 대사관에서 영국 지도층을 초청하

여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영국 런던시에서 런던에 있는 몇 군데 특수학

교에서 공연을 하자고 제안을 하여 이틀 연장을 할 정도였어요. 한국의 장애인 예술교육에 감

탄을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이미 장애 학생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교육감 시절 특수학교와 특

수학급에 공문을 보내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 30명을 선정하여 2017년 위드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우균 씨도 장애인이었죠. 연말에 콘서트하

우스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하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이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는 현재 예아람학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예술 전문학교가 있으니까 지속되

는 거예요.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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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식전 공

연과 청와대 개방 행사 때 KBS 

열린음악회에도 맑은소리가 출

연했어요. PD가 등퇴장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내가 아이디어

를 냈죠. 그럼 미리 촬영하면 되

지 않느냐고. 그래서 청와대 상

춘재에서 미리 연주를 찍어서 집

어넣은 거예요. 상춘재 배경도 

보여 주고 우리 앙상블이 연주하

는 모습을 자세히 촬영해서 편집

하여 방영을 하니 효과가 더 좋

았죠.

소소하지만 따스한 장애인 사랑 

대구의 중증장애인들이 쌀과자

와 쌀빵을 만들었는데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봄교실 간식으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쌀로 만들어서 건강에도 

좋고 돌봄교실이라서 판매처가 

고정적이니 서로가 좋은 일이죠. 

또 교육청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대구교육청 창고를 뜯어서 카페로 꾸미고 교육청 내에 있

는 자판기를 다 없애 버렸죠. 카페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 가족 2팀을 선정하여 창업준비 교육

을 시켰어요. 엄마와 아이들이 교육부터 운영까지 함께하는데 두 가족이 2년씩 서로 교대로 

운영하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카페 청소도 하고, 교육청 직원들이 주문을 하면 배달도 해 주는데 아주 열심히 잘 

한답니다. 

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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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시설은 예산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장애인 인식 변화는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

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장애인의 생각이 바뀌려면 

장애인들이 고등전문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활동 기회가 전 지역에서 확대되어 장애인예술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방 선생님이 인터뷰 중간중간 그리고 사진 

촬영 중에 틈틈이 강조하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나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도’

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인터뷰어 방귀희/사진작가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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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청 아고라 주제를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로 정하고 장애예술인 

당사자와 장애인예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였다(2022. 11. 1.). 그 내

용 가운데 장애인예술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강보름

연극 연출, 접근성 매니저.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소속. <레디메이드 

인생>, <모던걸타임즈>, <내가 뭐 그렇게 컨템포러리한 사람도 아니고: 

사과백화점>, <여기, 한때, 가가> 등을 연출했다. 국립극단창작공감  

2021년 ‘장애와 예술’ 연출로 선정되어 <소극장판-타지>를 공연했다.

 

김민정

스페셜아트 대표. 발달장애예술인 교육 및 전시 기획과 더불어 장애

예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적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라시내

연출가. 안무가 최기섭과 함께 콜렉티브 ‘프로젝트 이인’으로 활동하

고 있다. 안무와 춤의 관계, 춤과 춤추는 몸의 관계, 몸-주체의 유한성

에 관하여 작업해 왔으며, 대표작으로 <연인들은 바닥 없는 호수에서 

헤엄친다>, <쿼드>, <무용수-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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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예술경영연구

소 소장. 2018년 포용적 예술 연구를 통해 2019년 한·호재단의 지

원으로 한국과 호주 장애예술 국제교류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2022

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체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하였고, 

2018~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홍혜전

안무가로서 서원대학교 교수와 문화예술교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며 

홍댄스컴퍼니 대표. 충북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교육 프

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과 

전문 무용수의 발굴에 힘쓰고 있다.

1. 연극 분야/강보름

장애인 스태프가 없는 이유

2018년부터 장애예술인 동료분들과 작업을 해 온 연극하는 강보름입니다. 공연예술계에서 

보면 장애인 배우분들은 많은데 장애인 스태프는 아예 없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공연장 자체

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백스테이지, 오퍼실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이죠. 물리적

인 접근성이나 심리적인 접근성 자체의 고려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연극 교육의 기회 막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거의 유일한 

국립예술대학교인데 거기서도 연극

원에 장애인 학생은 30년간 딱 2명

만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창작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술경

영과에만 2명이 입학했고, 연출과, 

연기과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을 받고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사진 출처/국립극단 김신중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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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

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학생들

은 있습니다. 예술적 기준에 미

달한다는 이유로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미학적인 기준이 바

뀌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이 계

속 입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

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

뀌어서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

인 학생이 같이 예술대학에서 

공부하고 협업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연

극 쪽은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밖에서도 만나서 작업하고 협업을 이어 가는 경우가 특히 많

기 때문입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의 문제점 

배리어프리 공연을 하게 되면 음성해설사나 수어통역사 같은 공연 이외의 전문가분들을 섭

외하느라 저를 포함하여 스태프들 스스로 인건비를 깎게 됩니다. 배리어프리 담론이 환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이 부분에 조금 현타(現time)가 오는 것이 시간을 따져 보면 두 달 동안 

연습한 장애인 배우분들보다 2주 연습한 수어통역사분들이 비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런데 ‘배리어프리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게 있으니까 희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습실 절대 부족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같은 경우에 단체 위주로 연습실을 빌릴 수 있고 기간은 최대 일주일

입니다. 장애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은 비장애 예술가들은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연습실을 구하지 못하고 프로세스 자체를 잘 모릅니다. 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같

은 곳들이 코로나19 같은 위기의 순간마다 제일 먼저 문 닫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고리를 먼

저 만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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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미술-김민정

발굴의 어려움 

스페셜아트에서 발달장애인 예술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전시 기획사업, 장

애예술인 고용 연계사업을 25명의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장에서 발달장애

인들을 예술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뛰어야 하는지 과정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굴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은 기존의 특수교육과

정에서 미술을 포함한 다른 예술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발달장애인분들은 예술교육

을 거의 성인기에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롤모델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어릴 때부터 

재능을 보이는 예술인이 점차 나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료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굴하는 기회가 생기는 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도 언급하

셨지만 이분들에게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경험과 기반시설, 실질적으로 창작 공간 같

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서 쓰기부터 장벽 

창작지원금을 신청하는 부분에서 발달장애인들은 본인들이 기획서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

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신 써 주시는데 부모님들은 예술적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워하

시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없고, 선정되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획자들을 연결해 드리는데, 사전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선 안 될 

수도 있는데 비용을 쓰기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비전문가가 썼을 때는 선정될 확률이 더 떨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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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잖아요. 회사는 기획자들의 인력풀이 있지만,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기획자들과 네트워

크하기는 쉽지 않죠. 작가들이 기획자들에게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여 줄 수 있는 시스템

과 연결 체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작들을 업로드하고, 큐레이터를 포함한 전

문가들의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가 된다면, 당장 지원서를 쓸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아이의 작품들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구나, 이러

한 관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만 함께하고 있는데, 장애인예술단체(비영리단

체)로 했을 때는 지원금을 받는 조직으로밖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이 끊겼을 때는 보편

적 복지로 가야 하고, 선택적 예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금이 끊기면 존립의 문

제가 생기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사업비 수익금이 발생하면 2/3 이상을 재투자하

는 방식의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모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문화예술원과 서

울시 사업에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지원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예술인 단

체에서 지원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저희 회사에 주시는데, 정작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답답하죠.

비장애예술인 단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여러 비장애예술인 단체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예술인들의 참여

를 유도하기 어려워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과 교류가 많

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발달장애인들의 예술 표현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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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신선하고 재밌다는 반응이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소통의 어려움과 장애에 대한 이

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한 불시에 나타난 도전적 행동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모르니 많이 당황하죠. 어머님들 반응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새로운 경험과 관계에 

고마워하시다가 아이들과의 교류가 잘 안 된다거나, 이해의 부족함에 서운해하거나 불편해

합니다.

장애예술인 교사 양성

중요한 과제는 장애예술인 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애예술인 교

사 양성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할 것이냐, 정기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모

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애예술인 교사 

양성은 꼭 필요한 과제이고, 나아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

다. 2019년에 서울문화재단의 장애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사업을 통해 10명을 양성했는데, 현

장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아서 장애예술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2명밖에 없습니다. 교사들

을 양성하고, 현장과 연결되는 일들의 순환 체계가 생긴다면, 장애인문화예술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양질의 서비스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은 유통이 막혀 있다 

장애예술사업은 장애예술인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

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사업 및 유통, 마케팅, 일자리를 만들겠다

는 사업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청와대에서 저희 작품을 대여한 적이 있습니다. 투명하

게 가격을 책정해야 했고, 그 근거를 관련 서류로 제출해야 했는데 그게 호당 가격제거든요. 

발달장애예술인분들은 전문 미술교육과정이 대부분 없습니다. 아무리 창작 활동에 많은 시

간을 소요한다고 해도 동시대 비장애예술인처럼 학력을 비롯한 예술 유통 및 전시, 수상 커리

어가 없어서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호당 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예술

인들에게 비장애예술시장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맞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

예술인들한테 가격이나 활동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해야 합

니다.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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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예술인 고용 

일자리와 관련해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장애예술인 지원 고용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방법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면 고용으로 인정해 

주는 법률이죠. 저희 작가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의 기업들은 

장애예술인 고용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시행합니다.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근로 시간이 있어야 하는 등등… 그래서 여전히 기업에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인 지원법의 시행령 안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근로법과 노동법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

화를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

니다.

즐기고 싶은 문화로

예술단체의 향유사업, 전시 기획, 아트페어 등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관람객도 많이 없고, 행사장의 모습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 

홍보와 시각적 매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장애예술사업은 보통 강사 인건비로 대

부분의 비용을 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한 영역이지만, 인건비만이 아니라 홍보를 비롯한 

사업비에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트페어 같은 데 가 보면 광고부터 

시작해서 벽면, 공간 디스플레이 등이 진짜 근사합니다. 사진 찍고 싶게 만들죠. 집객(集客)으로 

연결되고요. 장애예술인 단체가 운영하고, 장애인 공연, 장애인 전시를 넘어서 기획 전문가

들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즐기고 싶은 문화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 이게 마

지막 바람입니다.

3. 무용 분야-라시내

물리적 접근성 

저는 무용 공연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연습실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휠체어 접

근성을 갖춘 연습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연습실 공간이 보통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접근이 가능한 연습실이 있어야 창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습실 문제를 해결

하고 나면 또 접근성이 확보된 공연장 공간을 찾는 것이 난제입니다. 창작을 위해 필요한 연

습실과 기타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기반 시설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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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개인 사이의 예산 차이 

장애예술단체는 단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물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창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프로젝트 이인이라는 콜렉티브로 활동하는 안무가 2명과 장애인 무용수 1명이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공동 기획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 예술제도의 관습대로 보면 이 작품은 당연히 안

무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겠지만 그런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공동의 기획, 공동의 작

업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의도인데, 이런 프로젝트 팀은 지원제도에서는 단체로 인정되

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연 지원금의 경우 단체일 때와 개인일 때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 차이

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스태프 수나 작업 규모는 단체 수준인데, 프로젝트 이인이라는 단체

로 지원을 받자니 장애예술 단체가 아니고, 장애예술인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을 받으니 예산

이 모자라는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공연예술계 쪽에서는 장애가 있는 예술인과 비장애인 예

술인이 협업하는 경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원 체계가 어

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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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서 콘텐츠 접근성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

데 정말 공감합니다. 저

희가 작년 말에 공연했을 

때 전체 50분짜리 공연

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

성해설을 제공하고 프로

그램북도 녹음해서 제공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고 되든 안 

되든 다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요. 기획은 좋았으나 콘텐츠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돈이 당연히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접근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리허설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나 인력은 모자라도 어떻게든, 다

른 제작비를 깎아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은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안에서 어떻게든 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접근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창작에 필요한 다

른 여력을 깎으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래서 콘텐츠 접근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창작자에게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

니다.

작품과 상품 사이 

기본 계획에 관한 발표를 들으면서 작품과 상품을 동등한 선상에 놓는 혹은 구분하지 않는 

접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공연예

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팔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티켓을 팔지 그 작품을 팔지 

못하거든요. 제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공연예술계에서 유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

는 겁니다. 공연이 유통이 된다는 것은 뭐고,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라는 질문인데요. 

결국 창작자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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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선은 작업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재공연도 되고 다음 작업의 기회도 생기고 하는 것

이거든요. 장애예술에서 장애가 아니라 작품을 봐주고, 장애예술이 예술로서 예술 생태계 안

에서 담론으로 환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평이 필요합니다. 장애예술 지원이

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애예술인을 어떻게 지

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장애예술이 어떻게 예술 자체에 대한 감각을 바꾸고 예

술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죠. 기존 창작지원 제도 중에도 창작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평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이런저런 기획을 한

다고 했을 때 결국 개별 기획자든 극장이든 축제든 완전히 새로운 것을 0에서부터 만들어 내

지는 않잖아요. 장애예술에 관한 담론의 생산을 위한 지원도 창작지원의 일부로써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4. 연구 분야-박신의

포용적 예술

2018년부터 장애예술 연구

를 해 왔고, 현재는 한국장애

인문화예술원에서 장애인예

술 지원 체계 개선 연구를 하

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

니 제가 장애 유형의 특수성

을 모른다는 게 점점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처럼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가 그동안 많지 않았다는 생

각도 듭니다.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예술 비평 작업을 해 왔지만 2018년에 영

국의 포용적 예술을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술이 주로 

비장애인 중심의 예술이었고, 미학 자체도 그러했다는 생각, 그리고 장애를 통해 세상을 바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진보적인 관점이고, 그 결과 예술의 범위와 미학적 수준을 얼마나 달리할 

수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일종의 대오각성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예

술 환경은 장애예술인을 열외로 보거나 시혜적 개념으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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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

이었는데 그때도 보면 장애예

술인 문제를 일종의 민원 처

리로 이해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원금 

깎지 말고 다 집행하시죠.’ 이

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학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이처럼 장애예술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낮았던 현실을 돌이켜 보자면, 한편에서 너무 (장애인) 권익 신장에 대한 지점에 강

조를 두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동안 장애

예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또 담론이 형성되지도 않았다는 겁니

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엄청난 손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장애예술을 이야기했

다면 예술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요. 예술 전체의 미

학적 기준이라든가 예술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통합적인 사고를 제시

한다는 주장이거나 나아가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이 비장애인 예술가에게도 새로운 시선을 던

져 주며, 비로소 장애예술을 통해 예술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지점을 호소했다면 더 좋았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술은 처음부터 ‘장애’를 통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장애인인 셈이 아닐지요. 단지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장애적 요소를 안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눈을 뜨고

도 정작 자신이 찾는 것을 보지 못하는 비장애인이 있고, 다른 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곡해하는 비장애인이 있으니까요. 결국,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장애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

어서요.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

다른 한편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게 된 지점을 보자면, ‘장애인예술’이라는 명칭에

서 장애인이라는 주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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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는 온전한 장애인예술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한국장애인문

화예술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통계를 보면 창작지원을 받은 비율에서 장애인보다 비장애

인이 더 많거든요. 공연예술에서 비장애인과 협업을 해야 하고, 장애인예술단체 역시 비장애

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장애예술을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이라

고 칭하고 있지요. 비장애인 예술가도 장애인과 예술 작업을 함께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술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기꺼이 협업하고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장애예술을 우리도 한번 논의 테이블에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장애인예술’이라는 용어 사용이 일정하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예술정책

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예술은 정책용어로써 기

능하며, 그 지점에서 합당한 용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장애인문화예

술원의 역할을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에 목표를 둔다면 장애예술인의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장애인이 예술 표현과 

창작 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등의 대응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두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예술 창작지원 체계를 만들어 감에 있어 생태계 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장

기적으로 창작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작 성과물을 향유할 수 있는 유통체계

도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장애예술 관람객 형성을 통한 향유층을 두텁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예술인에게 시간과 속도가 중요

장애예술인에게 시간과 속도가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지원에서 

보다 유연한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라리 장애예술인의 단위를 2년 단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그중에서도 예술교육 부문은 더욱 그런데요. 이를테면 클래식 음악교

육의 경우 한두 해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그래

서 일반적인 공모를 2년 단위로 하면서 예술교육 부문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예술적 표현과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액다건(少額多件)의 지원사업을 성격에 따라 정액제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장애예술 연구나 비평 활동에 대한 것도 이런 카테고리로 포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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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면, 일정하게 장애예술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요.

다른 한편, 이처럼 지원 기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예술인 지원이라는 맥락에 

비장애인을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포용적 예술을 좀 더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영

국에서 포용적 예술 매개자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앨리스 폭스(Alice Fox) 교수는 포용

적 예술을 ‘예술이 무엇이고,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며 수준 높

은 창작 결과물은 어떻게 얻어 낼 수 있는지를 재정의’하는 대안 예술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관통하면서 그들의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이 아

니라 충격과 괴기스러움, 혼란과 혐오스러움의 정서도 담아내는 것이고, 그들 고유의 존재와 

문화, 성(性)과 사랑, 죽음을 묘사함으로써 또 다른 잠재적 미학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

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장애인예술을 비장애인 기준의 완결성이나 기술적 숙련도에 근접하

는 것을 감탄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고유의 삶과 문화를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술 

혁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5. 무용 분야-홍혜전

확실히 발전했지만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홍댄스컴퍼니×춤추는 은평재활원 예술감독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발달장애무용수를 발굴하기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2004년을 시작으로 창작자로서 지원금 수혜를 받으며 활동한 안무가입니다. 활발하

게 활동하던 당시, 비장애예술가들 역시 현장의 소리를 모으는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

들을 나누고 제안했던 기억

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엔 장

애예술이라는 개념조차 현장

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시절

이라 그 시절에 비하면 현재

의 상황은 확실히 발전했습니

다. 정책적으로 장애예술 분

야가 생기고, 그에 따른 지원

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이 점에서 문제를 제기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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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습니다. 장애예술의 특성과 장애예술인의 개별성이 고려된 정책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비장애예술에서 적용되었던 예술지원 정책을 장애예술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의 예술지원 정책을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예술지원 정책 또한, 아

니 오히려 앞서서 변화, 발전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비장애예술 지원 정책은 계속 진화하

고 있고, 앞으로 더 변화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이 비장애예술보다 늦게 시작

한 만큼 더 적극적인 시간과 관심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왜 전용극장에서 표준극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지?

저는 2015년부터 장애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 ‘그 변

화가 좁고, 적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한 발제자께서 ‘표준공연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

씀하셨는데, 전 표준공연장 이전에 ‘전용공연장’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

애인의 예술 활동이 불가능한 극장이 많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인의 공간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장애인만의 극장 향유가 가능한 

곳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극장 향유 측면에서도 장애예술의 지원 정책은 여전히 좁

고, 적다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함께 극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지

만, 장애인이 스태프로 일할 수 없는 극장이 태반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인 전용극장, 장애

인이 스태프로 활동할 수 있는 극장, 장애인이 공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장애인 관람자를 

위한 그런 공연장이 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전용극장에서 표준극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예술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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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성이 존중되는 예술지원 정책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장애인무용

단은 왜 장애인축제에서만 공연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현재 장애무용 분야에

서의 축제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KIADA)와 라라미댄스페스티벌이 있습

니다. 그런데 그밖에 비장애무용인들의 

축제에서는 장애무용단체가 공연하는 것

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공연

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축제는 지원되지 

않는 걸까요? 이렇듯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현실성과 현장성이 고

려된, 그리고 일관된 시선을 가지고 장애

와 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개별성이 존중되는 그런 예술지원 정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토론 내용의 일부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지만 토론 내용이어서 그대로 게재합니다.

특집



4월의 사과

아기 돼지 삼형제의 교훈

조지프 제이콥스의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미

국에서 대박을 터트리면서 미국의 최대 위기인 대공황을 이겨 내게 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대박이 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이야기를 어떤 용기에 담느

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진다. 그림책으로 읽을 때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접할 때의 감동은 확 다르다. 같은 내용(콘텐츠)이라도 그것을 어느 용기(콘테이너)에 담느냐에 따라 

독자들의 몰입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대박이 나는 것은 콘텐츠와 콘테이너 외에 콘텍스트(맥락)라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

한다.

0 3 5



0 3 60 3 6

1933년 월트 디즈니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

다. 스토리가 새로워서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처음 보아서도 아니다. 그때 미국은 경제

적으로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항을 이겨 내겠다고 국민

들을 설득시키고 있었을 때였다.   

미국 시민들은 <아기 돼지 삼형제> 영화를 보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호소를 믿게 되었다.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며 엄마 돼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반

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해 준다. 집을 나간 첫째 돼지는 볏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는다. 보통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이다. 그

런데 셋째 돼지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어렵게 벽돌집을 짓는다.

아기 돼지들이 집을 짓는 동안 늑대는 호시탐탐 아기 돼지들을 노렸다. 그래서 첫째 돼지 집

으로 가서 입김으로 간단히 집을 쓰러트리고 들어갔다. 다음은 둘째 돼지집 차례였다. 나무집

이라서 입김으로는 안 되고 몸으로 세게 부딪혀 집을 무너트렸다. 그다음은 셋째 돼지집 차례

였는데 늑대는 벽돌집을 부숴 버릴 힘은 없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굴뚝을 타고 집안

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셋째 돼지는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다. 굴뚝에서 내려온 늑대

는 뜨거운 물속으로 풍덩 빠진다. 

첫째와 둘째 돼지가 막내 돼지집으로 피난을 와 있었지만 셋째 돼지 덕분에 모두 안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한 벽돌집을 지으면 미국이라는 나

라는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정부를 믿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당장 손에 쥐여 주는 

몇 푼의 돈으로는 시민도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 준 것은 다

름 아닌 <아기 돼지 삼형제>였던 것이다. 

4월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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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of April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첫째 돼지는 볏짚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막내 돼지는 혼자서 벽돌집을 짓느라고 뙤약볕 아래에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

며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늑대한테 쫒겨서 찾아왔을 때 얼른 문을 열어 주었다. 그래서 삼

형제가 힘을 합해 그 무서운 늑대를 잡을 수 있었다. 형제니까 당연히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

을 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형제끼리 재산 싸움을 하느라고 폭

력을 행사하고 재판을 하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모두 다 잘 살 수 

있다.

더 넓은 의미의 국민도 서로 마음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위

기를 넘기면 번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방법을 

실행하지 않아서 위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프랑스가 연금개혁을 하자 프랑스 시민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다. 어디 프

랑스뿐이랴, 세계 곳곳이 경제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먹고살아야 한다는 미시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빈 독을 물려주게 된다. 나 혼자 사는 세상

도 아니고 나는 또 다른 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보여 준 형제애, 그리고 협업 정신이다. 

위기가 누구 탓이라고 따지기 전에 우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연대감부터 가

져야 하지 않을까?   

	 글 방귀희/일러스트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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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증명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인예술연구소

1 장애예술인증명제도 배경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에 의해 마련된 

<제1차 장애예술인지원 기본 계획>(2022~2026)에 따른 장애인예술 정책 시행에 있어 그 대상자

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애예술인 증명이 필요함으로 ‘장애예술인증명제도’를 마련하

여야 한다.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 규정한 장애예술인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여 장애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함.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예술인증명제도가 실시되고 있듯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

예술인증명제도가 요구됨.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바로 예술인증명제도를 실시하였다.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방안 연구’(2022)에서 예술활동증

명 완료 예술인의 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약 1만 명 정도씩 늘어나다가 2020년 이후 완료 예

술인의 수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약 3만 명이 늘어났으며 2022년 8월 기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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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146,098명에 이른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된 장애예술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1월 현재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실태를 연령별, 분야별, 지역별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연령별 분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인원 282 378 399 620 733 354 103 2,869

비율 9.83 13.18 13.91 21.61 25.55 12.34 3.59 100

<표2> 분야별 분포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인원 534 847 129 - 673 96 60 192 79 82 30 147 2,869

비율 18.61 29.52 4.50 0.00 23.46 3.35 2.09 2.75 2.86 1.05 5.12 5.12 100

<표3> 지역별 분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774 171 111 161 72 83 39 11 664

비율 26.98 5.96 3.87 5.61 2.51 2.89 1.36 0.38 23.14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96 65 70 139 94 88 150 81 2,869

비율 3.35 2.27 2.44 4.84 3.28 3.07 5.23 2.82 1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3. 01. 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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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술인증명을 완료한 장애예술인은 2,869명으로 60대가 가장 많은 25.55%인 것은 

예술인 가운데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르별 분포는 

미술이 29.52%로 가장 많고 음악 23.46%, 문학 18.61%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6.98%, 경기가 23.14%로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이 50.12%로 절

반이 넘었다.

2 장애예술인증명제도 시행 방안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약칭: 예술인증명제도)’가 실시되고 있듯이 「장

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증명제도’를 실시하여야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장애예술인증명제도의 기본 틀이 될 예술인증명제도부터 살펴본다. 

1)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기준

-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

로 신청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만 신청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

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된다.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

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할 수 있다.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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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된다.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 분야별 공

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예술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컴퓨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재단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하고, 이

것도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활동증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프

라인 접수 방식이 있지만 그런 경우 직원이 온라인에 등록을 대신하게 된다. 그 절차는 다

음과 같다.

신청  접수확인  행정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안내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

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부터 ‘재신청’ 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예술활동증명 심의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3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하여 2명 이상이 

승인을 하여야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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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예술인증명제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우리 정부는 서둘러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

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서비스가 없는 법은 무의미하였다. 1989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

비스 내용을 담아서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때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등록제도로 장애인임은 확인이 된 상태라서 예술인임을 증명하면 되

고, 예술인증명은 이미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장애예술인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하면 손쉽게 제도화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 신청을 최근 3년으로 예술 활

동 시기를 줄여서 보다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3년 3회 또는 5년 5회 공개발표를 3년 3회 이상으로 조정

-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수입 액수 조정이 요

구된다. 

※현행 연 12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조정 

기준 외 활동

원로장애예술인(70세 이상), 경력 단절 장애예술인 외에 예술활동증명제에는 없는 18세 미만의 

장애예술인을 포함시킨다. 기준 외 활동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그동안 열심히 활

동을 한 원로로서 인정해 주고, 질병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경력이 단결된 경우도 단절 이유

가 확실하면 경력 단절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이어도 예술 활동이 혁혁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진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 활동 기간이 짧은 신진을 위해 최근 1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진장애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활성화시킨다.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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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증명 기간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하여 처음에 했던 방식과 같

은 과정으로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1회로 끝나는 원샷(one-shot)제를 원하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으로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술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으로 5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되 재신청 방식을 간

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4장 인정 기준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

와 같은 연구질문을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맞는 장애예술인증명제도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

요하다. 

연구질문1 현행 예술인증명제도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질문2 현행 예술인증명제도에서 삭제할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질문3 현행 예술인증명제도에서 추가할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질문4 현행 예술인증명제도와 장애인등록제와 연계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장애예술인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증명제도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 2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

터 시행되고, 올 6월에는 장애인표준극장이 개관되는 등 장애인예술사업 규모가 점점 확대되

고 있다.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2022)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7번째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장애예술인지원 기본 계획을 

시행하려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예술 전담 부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장애인체육의 소관 부처를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체육을 관장하는 문체

부로 옮겨 달라는 장애인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2007년 장애인체육의 주무부처가 문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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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체육국에 장애인체육과가 신설되었다.  

그러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2009년 장애인체육과에 장애인문화예술 

업무를 추가하여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칭하여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함께누리사업

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2012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체육국에 속한 장애인문화체육과에

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여, 2013년 장애인문화예술 업무가 체육국에서 예술

국으로 이관되어 예술정책과에서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장애인예술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때와 비교하면 예산도 10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아직도 2명이 장

애인예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과부하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2015년 이

후 담당자 평균 근무 기간이 16개월에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장애인예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장애인체육과가 있듯, 예술국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신설

되어야 장애인문화예술 업무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장애인문화예술과 설치에 앞서 5

명 정도의 규모로 장애인문화예술팀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2022장애예술인수첩’,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 

‘2021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2021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18장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방귀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문화사회연구소, 2022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한국장애학회, 202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최성원 외(2021),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의 비즈니스모델 혁신요소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예술의 향기-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보여 주는 놀라움 ‘VR을 활용한 예술 전시’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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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한국 바이올린 음악의 선구자, 안병소는 지체장애인 

 

안병소(1910~1979)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의 바이올린 전문 연주자였다. 그는 두 살 무렵에 몸

이 많이 아팠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 후 오른쪽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총독부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척수마비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성장하며 안병소는 8~9세 무렵부터 음악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다른 과목보다 창가(唱歌)를 제일 좋아했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구해다 준 풍금과 

바이올린을 혼자서 익히곤 했다. 아버지가 황해도 평산에서 광산 일을 하게 되어 그곳으로 이

사를 했는데, 때마침 그곳에는 동경음악학교에 다니던 최호영이 방학을 맞아 귀국해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최호영을 찾아가 비로소 정식으로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해 주었다. 이

후에도 아버지는 조선일보사의 초

청으로 내한한 독일의 바이올리니

스트 요셉 후스에게 데려가 주 1회

씩 본격적인 바이올린 연주법을 배

우도록 해 주었다. 

그리하여 4년 뒤 안병소는 천재적

인 연주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

었고, 1927년엔 17세의 어린 나이로 

첫 독주회를 가졌다. 안병소(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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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안병소는 그토록 열망하던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처음 2년간은 유명한 바이올리니

스트 빌리 헤스에게 개인 교습을 받다가, 이후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입학하여 2년 만에 졸

업했다. 또한 그는 바이올린 제작자 아르민 노이만에게 바이올린 제작기술을 배워 직접 바이

올린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전에 안병소는 숙명여고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애내와 함께 독일 유학을 떠났는데, 

1938년 귀국한 후 그녀와 결혼했다.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즈음, 만주 

신경교향악단의 부지휘자가 그를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악장 겸 독주자로 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그는 다시 만주 신경으로 가서 1941년까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였다.

1941년 안병소가 고국으로 돌아오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맡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연주

자는 연주 기법을 익히는 데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그는 아내와 함께 연

악원(硏樂院)이라는 바이올린 교습소를 개설하여 후진 양성에 주력했다. 실제로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원로나 중견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대부분 연악원 출신이거나 안병소의 제자들이었

다고 한다.

그밖에도 안병소는 당시 한국과 일본, 만주를 무대로 350여 회의 독주회를 가졌고, ‘안병소 

현악4중주단’을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국토 통일의 노래> 등을 작곡하기도 했다. 바이올린 

음악의 선구자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을 뿐 아니라 서양음악의 보급에도 앞장섰던 것이

다. 그는 마지막까지 연악원을 지키다가 1979년 3월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

식은 음악협회장으로 엄수될 만큼 음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우리나라 바이올린의 선구자가 지체장애인이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정창권(2017), ‘근대 장애예술가의 조망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3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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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딘클리지(1969~ )는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른 자기 모습에 의기소침한 적도 있었지만 배우

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95년 26세에 영화 <망각의 삶>으로 데뷔를 했지

만 배우로 성장하기까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수없이 겪어야 했다. 저신장장애 배우는 배우

라기보다 하나의 소품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주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배우에 대한 꿈

을 접지 않고 어떤 배역이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그의 연기력은 영화계에서 소문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눈여겨봤던 감독이 저신장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다룬 영화 <스테이션 

에이전트>에 주연으로 캐스팅하였다. 2003년에 개봉이 된 <스테이션 에이전트>에서 그는 현

대인의 쓸쓸함과 고독함을 연기하여 큰 호평을 받으며 각종 상을 휩쓸었고 그의 인지도도 높

아졌다. 2005년에는 CBS 드라마 <스레쉬 홀드>에서 주인공 아서 램지 역을 맡아 남다른 연

기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다 2011년 HBO의 메

가 히트작이자 블록버스

터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티리온 라니스터 역으로 출

연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문의 아들임에도 장

애로 인해 멸시를 당하지만 

결국 최고의 전략가로 우뚝 

서는 캐릭터로 대중적인 사

랑을 받았다. 

연출자가 가장 먼저 캐스

<왕좌의 게임> 배우 피터 딘클리지는 저신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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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한 배우가 딘클리지였다고 

할 정도로 딘클리지를 위한 작

품이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에

미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골든

글로브 최우수 남우조연상, 새

털라이트어워드 최우수 남우조

연상, 스크림어워드 최우수 남

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에미상 남우조연상을 4번이나 

받았는데, 4번 모두 티리온 라

니스터 역으로 받았다. 2015년 

두 번째, 2018년 세 번째, 그리고 2019년 네 번째 에미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해서 해당 부문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그가 수상한 네 번의 에미상 남우조연상은 모두 <왕좌의 게임>의 

티리온 라니스터 역으로 받았고, 이로써 드라마 첫 시즌과 마지막 시즌을 에미상 수상으로 장

식해 낸 것이다. 티리온 라니스터는 그를 위해 만들어진 배역이라 할 수 있다. 배우의 성격도 

티리온처럼 올곧고 냉소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면과 지적인 면들이 매력적이다. 딘클리지가 

드라마 캐릭터 티리온과 다른 점은 채식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왕좌의 게임>에서 라니

스터가 먹는 고기는 두부로 만든 인공고기였다고 한다.

2014년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센티널을 만든 과학자 볼리바 트라스

크 역을 맡아 악역으로도 호평을 받아 딘클리지는 배우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는 신장이 132cm밖에 안 되지만 중후한 목소리와 또렷한 발성 그리고 깊이 있는 연기력

으로 그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딘클리지는 2005년 결혼을 하였는데 부인 에리카 슈미트는 희곡작가로, 딘클리지가 주연

한 뮤지컬 시라노의 원작자이다. 슬하에 2011년, 2017년에 태어난 두 딸이 있다. 

그는 ‘세상에 “나는 준비 됐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 주세요. 그냥 하세

요.’ 라는 어록을 남겼다.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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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딘클리지

2011 에미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2011 골든글로브 최우수 남우조연상

2011 새털라이트어워드 최우수 남우조연상

2011 스크림어워드 최우수 남우조연상

2015 에미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2018 에미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2019 에미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2020 미국배우조합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자배우상

<드라마>

2011~2019 - 왕좌의 게임

2013 SNL - 피터 드렁클리지(Peter Drunklage)

<영화>

1995년부터 시작한 영화는 최근까지 수십 편이 넘는다

2020 퍼펙트 케어 - 로만 룬요브

2022 시라노 - 시라노

2023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 스커지

2023 She Came to Me

<애니메이션> 

2012 아이스 에이지 4: 대륙이동설 

2016 앵그리버드 더 무비 

2019 앵그리버드 2: 독수리 왕국의 침공 

2020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2022 릭 앤 모티 시즌 6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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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온 詩

해오라기 난초

			   김 종 태

비록 내게 주어진 자리

습한 곳일지라도

나는 하늘을 향한다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야 할 자리

뿌리내리고 나는 여기서

내 꿈을 펼치리라

알토란 같은 믿음 아무도 몰라도

한 자 높이로 낮은 자 되어

세상 슬픔 모두 안고 남은 자 되어

내 꿈을 기어이 하늘로 펼치리라

땅에 살아도 하늘을 날고

가진 것 가난해도 모두 나누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내게 심으신 그 큰 뜻 모두 이루리라

하늘을 날아도 땅을 버리지 않고

땅에 묻혀도 하늘을 잊지 않고

살리라, 펼치리라, 그리고 날리라

김종태

남. 1953년생. 지체장애. 문화관광부 청소년 권장도서 추천 시집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선정. 『월간조선』 ‘한국명사 100인이 뽑은 명
문장’에 시 <잡초는> 수록. 시집 「이별을 위한 발라드」, 시화집 「너 꽃 해」, 수필집 「촌스러운 것에 대한 그리움」 외.
하모니카연주단 ‘라시찬양단’ 창설, 하모니카 강사로 활동. 연세대 법학과 졸업,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열차사고로 한쪽 다리
를 잃은 후 시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 야생화를 발굴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그 꽃에 대한 시를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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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온 詩

Fringed Orchid

			   Kim Jong-tae

Even if  the spot I have been given to live in
is a humid place
I will look up to the sky.

Here, where I am standing now,
is the place where I must stand,
putting down roots, here
I will spread wide my dreams.

Though no one knows my dearest belief,
becoming one span more lowly,
left cradling all the sorrows of  the world,
finally I will spread my dreams high and wide into the heavens.

Though I live on the ground, I will fly through the sky.
Though owning little, I will share everything,
always joyful, and praying and giving thanks,
until the great plan you planted in me is accomplished.

Though flying through the sky not leaving the earth,
though buried in the ground not forgetting the sky,
I will live, I will spread wide, and I will fly.

Mr. Kim Jong-tae

Born 1953. Physical disability. Designated recommended reading for young people by the Ministry for Culture and Tourism
Poetry collection: Ballads for Farewell; You, Flower, Sun 
Essay collection: A Longing for the Rustic 
The poet founded a harmonica band and works as a harmonic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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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3% 미달 시 ‘부담금 부과’ 필요

- 우선구매제도 시행 앞두고 간담회, 사각지대 해소 의견 쏟아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을 놓고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홍보, 유통 활성

화를 기본 계획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명시와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

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등 연간 문화예술 구매 총액 3%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중개업무 구매계

획’에 대해 발제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

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상 창작물은 「공예문화산업지원법」에 따른 공예품과 「공연법」에 따른 공연, 회화·조각·사진·서

예·벽화·미디어아트 등 미술품으로,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

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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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중개업무를 함으로써,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및 홍보, 판매와 구매를 지원한다.

향후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과 증빙자료의 정형화, 장애예술인 단체의 명확한 기준, 창작물 가격 적정

성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완과 함께 우선구매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통플랫폼의 신속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문학인 작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사각지대

설미희 시인은 먼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시행령에 문학작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

제를 제기했다. 공연과 공예품,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미술품이 대상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문학 작

품은 이 법안 시행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설미희 시인은 ‘장애문학인들의 작품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북카페 같은 공간이 있으면 작가들이 대중

들과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였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기준 미달 시 부담금 처분’ 제언

나사렛대학교 이상재 교수는 공공기관 등의 연간 문화예술 구매 총액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

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율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상재 교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는 것이 거저 주는 것으로 안다. 장애예

술인 창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비장애인 예술에서 느끼지 못하는 색다른 감동과 특별함을 완전히 무시하

고 단지 돈을 3%나 써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인의 고용률이 미달됐을 때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처럼 장

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에서도 공공기관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 등 처벌 조항을 마

련하고, 그 부담금을 장애예술인 창작물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냈다.

미술 창작품 ‘유통 중개 플랫폼’ 다각화 필요

미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교육학 김은정 박사는 어떻게 하면 우선구매제도가 활성

화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은정 박사는 ‘먼저 미술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조각, 사진, 서예, 미디어아트 등 다양하지만 현재 서

양 회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미술시장을 다양한 장르로 확장할 수 있도록, 미술 분야의 편향된 장르의 균

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위 내용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기사(2023. 3. 23.)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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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847곳 대상 … 장애예술인 공예·공연·미술품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이하 우선구매제도)가 지난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우선구매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

들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장애·비장애예술인 ‘우선구매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 기여할 것’

지난 2021년 실시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

만 원, 창작 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다. 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

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됐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제도’가 의무화됐다. 

우선구매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

구매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애예술인 66.5%)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비장애예술인 67.5%, 장애예술인 66.5%)이라고 응답했다.

긴급간담회를 마치고



행사

0 5 6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이 앞장서서 구매하는 것은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필 화가인 임경식 작가도 “비장애인은 장애인들의 창작물을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장

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면 아마도 자연스럽고 쉽게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술의 편견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제도 정보, 매뉴얼 등 제공

문체부는 우선구매제도가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

저, 우선구매 중개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누리집(www.i-eum.or.kr)을 통해 우선구매제

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문원과 함께 다음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초기 제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아가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

하고,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선도적 구매’ 앞장

문체부 소속·유관기관은 장애예술인 미술품과 전시, 공연 등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제도 시행에 앞장

선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 

구매를 계획 중이다.

국립중앙극장은 다음달 15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같은 달 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

을 관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우선구매제도를 계기로 인사동 갤러리숍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전용공간을 만들어, 장애예술인 창작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 등

도 장애예술인 출연과 공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위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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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KBS 장애인앵커로 시각장애 유튜버 허우령 선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허우령(24) 씨가 KBS 장애인앵

커로 선발되어 지난 4월 3일부터 ‘KBS 뉴스 12’의 ‘생활뉴스’ 코

너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허우령 씨는 14세 때 시각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으로 특수

학교 방송부 아나운서와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지방자치단체 전

교 회장 회의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주제

로 토론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2020년부터 1년간 한 사회적기업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했으

며 2021년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강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였다.

허우령 씨는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이미 방송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2020년 KBS ‘사랑의 가족’에 출연하여 세련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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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령 씨는 뉴스 진행을 위해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안내견 조이와 국회에 등원

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이어 방송국에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과의 거리를 좁히는 멋진 캠페인이다.  

그녀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계층 없는 사회가 되도록 방송 영역을 넓혀 가겠다.’는 포부를 밝

혔다.

KBS가 장애인 앵커 1기 이창훈 앵커에 이어 2기 홍서윤, 3기 임세은, 4기 이석현, 5기 임현우, 6기 최국

화 앵커를 배출하여  KBS 장애인 앵커를 꾸준히 이어 가는 것에 장애인예술계에서 고마움을 표했다. 

7기 허우령 씨는 1기 이창훈 씨에 이어 여성시각장애 앵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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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황영택 KBS <누가누가 잘하나> 

요즘 성인 트롯 경연대회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

른 못지 않은 감성으로 트롯을 부르는 것을 보고 요

즘 어린이들은 동요를 부르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목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에서 어린

이 동요 프로그램 <누가누가 잘하나>를 1954년부터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런데 <누가누가 잘하나> 장애인의 날 특집 ‘함께라

서 행복한 우리’(865회)가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4시 

KBS2TV를 통해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출

은 김효진 PD, 대본 및 구성은 김미성·황지은 작가

가 맡았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악가 황영택을 초

대하여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황영택 성악가는 <내 마음의 강물>을 불렀고, 참가 어린이 15명과 함께 

토크를 하면서 함께의 의미를 더했다. 황영택 성악가는 7팀이 동요를 부르면 그 노래에 대한 소감을 말

해 주었고, 시상을 하며 축하해 주는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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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였다. 

황영택 성악가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였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우리 친구들처럼 두 다리로 운동장을 열심히 뛰어놀던 아이였는데요. 26세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뒤, 두 다리로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테니스도 배

우고, 성악도 배우며 도전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장애인은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도형을 보면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육각형도 있잖아요. 다른 환경을 살고 있을 뿐,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란 걸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누가 잘하나> 장애인의 날 특집은 황영택 성악가와 참가 어린이들이 <봄동산 꽃동산>을 합창하며 

마무리를 하였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장애인예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누가누가 잘하나>에서 앞장서서 보여 

준 것은 큰 성과이다. 황영택 성악가도 어린이들의 맑은 영혼을 보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모처럼 동요를  부르면서 스스로 맑아지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고 감동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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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과 협연한 자폐인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

지난 4월 7일, 서울시향의 음악회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얍 판 츠베덴(Jaap van Zweden)의 지휘로 열

렸는데 바이올린의 우영우라고 알려져 있는 공민배 군과의 협연이 화제가 되었다. 

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인 얍 판 츠베덴은 네덜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

라 지휘자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 군이 서울시향의  ‘아주 특별한 콘서트’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협연한다. 츠베덴 지휘자는 무보수로 지휘에 나섰고 서울시향은 티켓 수익 전액을 기부

한다. 관람료도 전석이 균등한 1만 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공연으로 마련하였다.

츠베덴은 아들이 자폐인으로 미국에서 부인과 함께 1997년부터 자폐인 가족을 지원하는 파파게노재단

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민배 군과의 협연이 이루어졌다. 

공민배(19세) 군은 5세 때 자폐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다. 공민

배 군은 최근 세계적 지휘자들의 공연 영상을 보면서 지휘 공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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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장애인상, 21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 한승완 수상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

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

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라면

서, ‘새롭게 도입한 긴급돌봄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돌봄을 탄탄히 하

겠다’며, ‘특히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제1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매년 시상해 오고 있는 ‘올

해의 장애인상’의 2023년 수상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행복누림 원장이며 시인인 한승완을 비롯해 3명

이 수상을 하였는데 한승완 시인은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를 대표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환담도 하였

고 기념 만찬에서는 건배 제의를 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다.  

기념 공연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 공연 사상 최초로 장애인연극을 선보였는데 뇌성마비 김대근 시인의 

시 <그 집 모자의 기도>를 모티브로 하여 엄마 역에 임지윤(지체장애), 아들 역에 김종욱(뇌병변장애), 동네청년 역

에 이찬호(화상장애)가 무대 위에서 장애인 재해안전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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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공연

지난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

케스트라 특별공연이 있었다. 이상재 단장이 

이끄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2007년에 창단하여 그동안 미국 뉴욕 카네기

홀, 영국 런던 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등 국

내외 유명 무대에서 수준 높은 음악성으로 큰 

갈채를 받아 왔다. 

이날 공연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음악을 전공

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꿈나무들을 비롯해 웹툰 작가와 연극 연출 겸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는 청년 장애예술인들을 초대하여 미래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공연에 앞서 김건희 여사는 ‘장애예술인들이 더 많은 무대에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성숙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을 마련하여 누구나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고 가슴 벅차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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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지성,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부문 연기상 수상

지난 4월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된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JTBC를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시

청자들은 연극 부문 연기상 수상자로 뇌성마비 배우 하지

성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국제적인 영화나 연극 시상식에서 장애인 연기자 수상 소

식을 몇 차례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이

다. 하지성 배우는 준수한 외모와 세련된 무대 매너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지성 배우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성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언어장애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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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료 선후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리처드 역을 맡은 배우 하지성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이어 하지성은 ‘연극 속 역할처럼 학생회장이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1분 안에 말해

야 하는데, 장애를 이용해서 1분만 더 쓰겠다.’다는 유머로 시간을 확보한 후 다음과 같이 이어 갔다.

“연기하면서 많은 대사량, 3시간 무대에 있는 것 자체가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자

와 배우들이 기다려 주고 인정해 주어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었죠. 이 상은 저에게 무겁습니다. 연기를 잘하

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대에 서면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싶어집니다. 무대에 존재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끝으로 연극 단원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성 배우에게 큰 상을 안긴 연극 <틴에이지 딕>은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으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3세>를 바탕으로 뇌성마비 고등학

생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스토리로 하지성은 리처드 글로스터로 열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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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대상의 주인공이 된 박은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우영우 

캐릭터를 연기한 박은빈이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박은빈은 우영우를 마주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시간이 꽤 필요했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였다.

“제가 우영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께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 많이 두려웠습니다.”

‘자폐인에 대한, 또 변호사에 대한, 저를 스쳐가는 생각들이 혹시 저도 모

르게 갖고 있는 편견으로 기인한 것은 아닐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검증하는 게 꼭 필요했었다.’는 말에서 

박은빈 배우가 우영우 역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출한 유인식 감독은 연출상을 받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관

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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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건달바 지대평

구자명 연작 장편

나무와숲 02-3474-1114/16,000원

어쩌다 만난 수학

고정욱 청소년소설

책담 02-2001-5822/14,000원

죄송해요 이별은 처음이라서요

한승완 시집

지식과감성 070-4651-3730/값 12,000원

마음이 머물렀던 시간들

지소현 수필집

태원 033-255-0277/값 13,000원

반딧불이의 희망

강지혜 동시집

들숨날숨 054-970-2400/값 13,000원

아빠는 슈퍼 로봇

김율도 동화집

율도국 02-3297-2027/값 12,000원

하늘여행

김판길 동화에세이

세계로미디어 02-763-2159/값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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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다

두  번째

『E美지』 두 번째 목표인 장애예술인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예술에 반하는 열정을 원합니다.

Photo by 최부암 <녹음(綠陰)-신정산자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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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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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작가가 만든 동화 세상



0 7 1

생후 100일의 어느 날 

1980년 한국은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최고의 적은 연

탄가스의 침입이었다. 그래서 연탄가스에는 동치

미 국물을 먹으라는 민간요법이 신봉될 때였다. 작

가 생후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바로 그 

무서운 연탄가스 즉 일산화탄소가 세 가족이 잠든 

단칸방 가득 번져 가고 있었다. 가족은 아이의 울음

소리에 잠을 깼다. 콧속으로 파고드는 냄새가 연탄

가스라는 것을 알고 아빠는 곧바로 기절한 엄마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기의 울음이 한 

가족을 살린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때부터 발

육이 늦었고, 왼쪽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지마

비로 뇌병변장애가 생긴 것이다.

작가의 문을 열고 

나영은 언제나 해맑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안심시켰고,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

지 않았다. 그녀는 독서를 하며 세상을 탐색하는 즐거움이 컸다. 중학교 때 ‘스스로 할 수 있

는 일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의 꿈을 키웠다. 그래서 대학을 문예창작과로 택하

였다. 처음에는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엄했다. 소설은 발로 써야 할 만큼 경험이 중

요하고 한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일도 버거웠다. 

대학교 2학년 때 유명 소설가이기도 한 지도교수님이 ‘동화를 잘 쓴다.’며 격려해 주셔서 동

화작가로 꿈을 바꿨다.

“내 인생의 책은 토마스 만의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장편인데요. 꽤 긴 여섯 권의 장편이

긴 하지만,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입니다. 추천해 주실 때,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은 해에 신춘문예

에 당선되었습니다. 제목에서 풍기듯 성경 속 이야기를 토마스 만 특유의 서사로 풀어낸 것인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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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 인간의 굴곡진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2008년 단편동화 <나는 들바!>를 『아동문학세상』에 투고하여 신인문학상을 받고 안주하려

던 차에 주위 선생님들의 격려와 독려로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춘문예에 다시 도전

을 했는데 2010년 드디어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눈이 유난

히 많이 와서 눈 폭탄 속을 헤치고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신춘문예 작가를 취재 온 기자는 장

애가 있는 그녀의 환한 얼굴에 당선 소식에 이어 두 번 놀랐다고 한다. 당시는 지금처럼 장애

인 작가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때라서 나영 작가의 신춘문예 당선이 큰 화제가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전혀 다른 의견 없이 그녀를 당선자로 지목했다. 물론 장애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심사를 맡은 조대현 작가는 “당선작으로 뽑은 <별똥별 떨어지면 

스마일>은 탄탄한 구성으로 지혜롭고 밝은 어린이의 모습을 잘 그려 낸 수작”이라며 “작가의 

장애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신춘문예 당선 이후에 작가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

다.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건 등단 후, 생각지도 못한 인터뷰 요청과 매스컴에 드러내길 

바라는 요청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전, 글을 잘 쓰는 작가이고 싶은 생각이 컸거든요.”

저자 낙관(좌), 작품 수록 문예지와 저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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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탐험

당선 상금으로 용기를 내어 2010년 혼자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꼭 한번 가고 싶었던 곳이 

미국에 있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미국에서도 혼자 온 그녀를 보며 놀라는 

반응에 오히려 자신이 더 놀랐다.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푸른 눈을 보았

습니다. 마치 그 눈동자가 우주 같다고 느꼈

어요. 그 신비로운 감정을 어린이들에게 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주가 있고, 

신비로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작가의 탐험은 항상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

다. 그래서 그녀는 장애와 작가에 대해 이런 

소신을 갖게 되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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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이상, 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래서 모두와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만의 방법과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가로서 할 일은 많은 분들에게 이 다름을 인정하

게 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글로써 보여 주는 일이 제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나영의 동화 세상

첫 장편동화 「햇살 왕자」는 2015년에 출간되었는데 초등 교과서 교과 연계 도서로 선정될 정

도로 많은 어린이에게 사랑받고 있다. 

“「햇살 왕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선의 어린 왕으로 비련하게 살다 간 단종이라는 인물

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그의 이름이 ‘이홍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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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을 홍, 햇빛 위 자를 쓰는데, 어쩐지 그 이름에서 이 어린 왕의 삶을 더 잘 보여 주는 것 같

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편서사로 한번 풀어 보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있었던 일의 이야기

를 새롭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2018년 두 번째 장편동화 「푸른 눈의 세상」은 미국 여행에서 느낀 것을 작품으로 집필한 것

으로 이런 문장이 나온다.

지금으로선 누구의 말이 더 맞고, 틀리고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분명한 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련은 어쩌면 상록이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진통의 시간일 거예요. 마치…… 어

린 아기가 엄마 배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겪는 진통 같은 것이겠죠? 만나게 될 새

로운 세상이 가까워질수록 고통은 팽창되니까요. 그래야 그곳에서 새로운 다른 세상으로 나

올 수 있을 테니까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고, 지경(地境)을 넓혀 가고 싶습니다. 제 운신의 폭은 좁지만, 작

품의 폭은 넓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어떤 것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작가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노력하고 있

습니다. 

LITERATURE

나영 작가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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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오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으니, 그 꿈을 이룬 것에 늘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고 보니, 

솔직하게 더 큰 꿈이 생길 때도 있고 오히려 허탈함도 있지만 그 조율을 잘 하는 것도 새로운 

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건강하게 작가로서 대성공을 하고 싶은 야망도 없진 않지만, 소소

한 일상을 잘 견디고 가꾸어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쓰는 글이 거짓이 되지 

않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가족 속에서 

제게 장애가 어려움이며 위기라 한다면, 그런 제게 가족들은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건강하

지 못한 자식과 누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밝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

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를 위해 희생해 준 점들이 많지만 저를 맏딸로, 누나로 인정해 주며 살

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안타까움이 큰 그야

말로 딸바보이시고, 어머니는 밝고 긍

정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엄

격하실 땐 아주 엄격하신 편이셨구요. 

세 살 터울 남동생도 그런 부모님의 영

향으로 저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컸고, 

오히려 사이가 좋은 특별함을 갖게 되

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거의 모든 걸 함께했

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제자리를 지

켜 준 가정입니다. 동생이 어릴 때, 함

께 학교에 등하교할 적에 제 손을 잡아 

주고, 제 가방까지 들어주며 다녔던 기

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다투거나 원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인 저 때문

에 가족들이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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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폭 문제에 대해 

아, 그때는 그런 학폭 문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

교 때, 더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교우 관계는 아주 원만했고, 선

생님들도 좋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친구들은 물론 친

구 부모님들까지도 저를 반겨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곱지 않은 시선과 냉정한 사람들

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게 그때의 고민은 미래에 대한 고민, 정체성에 대한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이대로도 좋다고 하는 분위기였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희 때는 고입도 상대평가 시험으로 진학했기에 입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편하게만 생각

해 오다 막상 입시가 다가오니, 제 앞으로의 미래가 고민되었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방향을 잡는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식에는 생각하지 못한 상장들과 전교생들의 박수를 받고 졸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깊은 고민의 끝맺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학 생활에서 얻은 것

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민 끝에 저는 특수학교로 고등학교를 진학

했습니다. 관계 때문이 아닌 진로를 위해, 독립된 삶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대

입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기자전형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고, 결국 문학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입시 관문을 통해 명문대 수시에서부터 안 치룬 전형이 없이 다 거쳐 지

방 모 대학에 문학특기자 정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저와 참 맞지 않았습니다. 많

은 갈등과 고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서든 얻을 것은 있는 것이 분명한 게, 

그곳에서 저는 동화를 써야겠다는 방향과 글을 쓰는 구성법을 익히고 배워 왔습니다. 결국, 

편입을 통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진정한 대학 생활은 새로운 그곳에서 짧지만 행복하게 지나갔습니다.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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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비 중인 작품 

사실은, 책을 연이어 내고 조금 지친 상태입니

다. 그리고 이대로 괜찮고, 좋은 것인가? 지금은 

점검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탁 원고는 계속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차기작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

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다음 작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에 대해 써 볼까 구상만 하고 있고, 장르를 좀 바

꿔서 청소년소설에 도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잘 생각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길 노력해 보겠습니

다. 이러다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

지요.   

이나영/필명 나영(Nah Young)  

동화작가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2021~현재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운영이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아동문학연구회, 서울신문 문우회,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2022 제13회 아름다운글 문학상 수상
2010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별똥별 떨어지면 스마일)
2008 『아동문학세상』 신인문학상(나는 들바!)

작품집 「햇살 왕자(2015), 「푸른 눈의 세상」(2018), 「별똥별 떨어지면 스마일」(2021), 「달리다 쿰」(2023)
작품발표 『시와동화』, 『아침햇살』, 『솟대문학』, 『열린지평』, 『어린이책 이야기』, 『열린 아동문학』, 『문학세계』, 서울신문   

문학

새책 증정 작업 때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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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폭 속에 ‘행복의 조건’을 담는
 김현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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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길에 오르며 

1973년에 목포에서 위로 아들 둘이 있는 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다. 세 살에 소

아마비로 왼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라서 도전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삼수를 하다가 우연히 프랑스 영화를 보았다. 주인

공이 주얼리 디자이너였는데 너무나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자신도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석 디자인 공부를 하고 주얼리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직원으로 1년 정

도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7년 동안 주얼리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아 갔다. 꼬박꼬박 보수가 나

오니까 생활은 안정이 됐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

먹고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동양화 전시회에 가게 되었는데 동양화의 수묵 느낌

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그 전시회 작가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때가 31세였다. 한국을 떠나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서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었지만 그녀는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자는 신념으로 주저하지 않았다. 중국에 가니 바이러스 

전염병 사스 때문에 학교가 휴강이라서 중국 TV를 보며 혼자서 중국어 공부를 했다. 

중앙미술학원 학부에서는 수묵인물화를 공부하고, 석사에서 재료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박

사는 북경사범대학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하였다. 그녀의 작품이 독특한 것은 이렇게 동

양화에서 시작하여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작업에 대한 열정은 넘쳤고 열심히 했지만 작품 판매로 잘 이어지진 않았다. 생계에 대한 걱

정이 작품에 대한 열정을 짓눌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신경쓰지 않고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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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주얼리 디자인을 해서 금속과 친숙했고, 그래서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인 동전을 통해 

작은 돈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었다. 작품의 콘셉트를 정한 다음 주제와 어울리는 국가의 동전

을 찾아서 동전 안에 디자인을 담았다. 동양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이퍼리얼리즘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종이가 아닌 비단에 그림을 그렸다.

‘왜 동전을 그려요?’라고 묻는 독자들에게 김현하 작가 노트 중 일부를 공개한다. 

동전을 모티브로 한 작업은 자본을 비판하기보다 작다고 느껴지는 가치도 소중할 수 있으

며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느낄 수 없는 가치의 존재가 있다는 믿음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현

대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현대인들은 잘 살기 위해 노력한다.

‘잘 산다’는 의미에는 물질의 풍요를 위한 목적 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인가?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 당신과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고 작은 일에서 행복

을 찾아내기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행복해질 때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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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으로 

그녀는 2014년부터 ‘다른 시선’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2번, 뉴욕에서 2번, 한국에서 3번 

개인전을 열었다. <제2회 아시아 현대미술>(뉴욕), <Affordable Art Fair>(홍콩), <Crossing 

China-The New Art>(싱가포르), <세계의 수묵-국제수묵작품전>(중국)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그러다 2016년 뉴욕 허드슨밸리현대미술센터(HVCCA)에 3개월간 입주작가로 가

게 되었다. 북경도 집 렌탈 비용이 비싸서 미국으로 가면서 집을 빼고 선배 작업실에 짐

과 작품을 맡겨 두었다. 미국의 현대미술계는 신세계였다.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특히 

선입견이 없었다. 보수적인 중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자유였다. 

김현하는 3개월 동안의 미국 뉴욕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 그런데 

선배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짐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15년 동안의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결심한다. 미국에서 많은 현대작품을 보며 느끼고 떠오른 프로

젝트인 세계 100대 재벌 시리즈를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이다. 그때가 2017년이었다. 

귀국하여 그녀는 1년 동안 120점을 그렸다. 전시회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타이틀이 ‘행복의 

조건’으로 세계 재벌들의 얼굴을 그 나라 동전에 담아낸 프로젝트였다. 이 작업은 ‘과연 돈이 

많다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작업실이 있고 그동안 그린 모든 작품이 있는 보물창고인 남양주 집에 2020

년 11월 화재가 났다. 저녁을 먹고 부모님과 잠시 산책을 나갔다 온 사이에 보일러 문제로 집

이 다 타 버리는 엄청난 사고를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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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렌탈 집에 살면서도 계속 잘 관리하고 한국에 올 때도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

경을 많이 썼던 김현하 작가 30년 동안의 작품들이 전소되고 겨우 12점만 남는 인생 최대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다. 잠실창작스튜디오라는 작업실이 존재했기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 작품 한 작품 그려 냈다. 그녀의 작업은 커다란 목표가 있어서

가 아니라 그녀에게 창작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김현하 작가는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에 2019년부터 3년 동안 입주작가로 참여하

며 한국에서 장애와 예술인의 경계와 편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예술인 창작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 내용을 살펴보니 장애예술인 창작 관련해서 전시·공연 등에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공공지원을 받아 전시를 해 왔고, 전시와 공연은 조금씩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창작을 위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쉬워

요. 중국은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작가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작가에

게도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죠. 지자체별 지원법도 있어요. 공공에서 작가의 

작품을 사 주는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해 많아요. 작품 판매와 전시도 활발한 편이고 일반인도 

집에 그림을 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지원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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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시각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주로 많이 합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갤러리 대관료나 

재료비입니다. 솔직히 지원금의 반 이상이 갤러리 비용으로 나갑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

을 맞추려면 굉장히 빠듯한데, 그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2인전 기획으로 800만 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반 이상의 금액이 갤러리 비용

인 빠듯한 예산을 보며 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질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겐 양이 중

요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장애예술인의 예술성을 장애인으로만 바라보

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금 자체는 양보다

는 질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작가들이 예산 고민 없이 예술성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양적 지원에 치우친다면 창작지원에 공모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또

한 한시적인 전시, 공연을 위한 지원보다는 창작 준비금, 예를 들어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

준비금 같은 제도가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보다 더 

작업에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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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야 

 우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공 영역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들

이 새롭고 도전적인 예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 아닐까요. 예

술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고 영감을 받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예술의 공공 영역에서 그들의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술 작업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지원이 유연하지 못하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합니다. 최근 작품이 조명설치 작업이었어요. 조명 가격이 비싸서 이틀 정도는 임대하

는 게 낫지만, 한 달 정도 전시할 경우는 구매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분명 작

품 재료인데도 지원사업비로는 구매할 수 없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예로, 

저처럼 움직임이 불편한 

작가에게는 자동으로 조

작되는 편리한 이젤이 

꼭 필요한데 잠실창작스

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것

과 같은 이젤을 공공지

원 사업비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예술가에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

요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의 경우, 창작지원과 전

시지원으로 나눠서 지원

합니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지원은 굉장

히 현실적이고 작가들에

게 필요한 지원입니다. 

생활을 유지하면서 창작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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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할 수 없으면 전시 기회도 잡지 못하니까요. 창작 과정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쉽습니다.

배우나 연주자는 공연할 때 개런티를 받는데, 미술작가는 전시를 한다고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전을 해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술작가는 노동력

에 비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작품을 팔아야 그나마 보상이 되는데 그

런 경우도 적고, 작품을 팔아도 재료를 살 수 있는 정도이죠. 유럽에서는 국가 차원에

서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지원합니다. 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를 모으면, 국

가는 갤러리를 지원해 주고, 갤러리는 작가에게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는 식이죠. 잠실

창작스튜디오는 1년에 한 번씩 입주작가전을 하는데, 이때 작가들에게 아티스트 피를 

지급합니다. 전시에 참가할 때마다 아티스트 피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작가

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리거든요. 

우리나라 갤러리는 대부분 대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획전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갤러리를 

중심으로 기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갤러리에 투자하고, 갤러리는 또 작가에

게 투자하는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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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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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술교류협회, 주중한인미술협회 회원 
2019~2021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6 Hudson Center for Contemporary Arts(미국 뉴욕)

2010 제4회 중국 북경 국제아트비엔날레 입선(중국국립미술관, 중국 북경)
2007 2007한국미술상 신진작가상(한국미술센터, 서울 인사동)

개인전
2022 <흔적-비껴간 시간과 그 후> 보안아트스페이스
2021 <시대의 온도> 플레이스막 1
2019 <다른 시선-행복의 조건> 갤러리밈, 서울 인사동
2017 <다른 시선-행복의 조건> SanDuBan갤러리, 중국 북경798예술특구
2016 <다른 시선> ART CENTO, 미국 뉴욕
2016 <다른 시선> CAFFE BENE 타임스퀘어, 미국 뉴욕
2014 <다른 시선> ART PARK 갤러리, 중국 북경798예술특구

단체전
2023 知話之樂-CAFA기획전(슈페리어갤러리)
2022 한중수교 30주년기념 한중교류전(예송미술관), 길에서 묻고 표현하다-5인기획전(솔갤러리)
        I WANT(온수공간, 한국 연남동), 엔데믹, 업사이클(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2021 무릉도원전(우현문갤러리, 한국 인천), 예락동주전(M갤러리, 한국 인사동)
2020 멋진 오빠 프로젝트4회-무해한 경계(올미아트스페이스), 굿모닝스튜디오기획전-비커밍(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2019 ‌�멋진 오빠 프로젝트3회-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라이프러리갤러리), 함께 꿈꾸는 세상-노회찬을 그리다(전태일

기념관), 종이충격전(양평군립미술관), 화이부동-베이징전(북경민족문화궁)
2018 소담한 선물전(혜화아트센터), 6회 재중한인미술협회전 한중미술교류전(주중한국문화원, 중국 북경)
2017 서울모던아트쇼(예술의전당)
2016 ‌�Crossing China-The New Art(MAD Museum, 싱가폴), 흑黑 그 숨 막힘(MIR Gallery), 제2회 아시아현대 미술 (Mid-

Hudson Heritage Center, 미국 뉴욕)
2015 ‌�Dialogue(99미술관 송장예술특구, 중국 북경), 경계와 선-2015수묵초청전(호남성화원미술관, 중국 호남성),  

Methods of Artists(Wanying Art Museum, 중국 허베이)
2014 세계의 수묵-국제수묵작품전(산수국화상업기지, 중국 선전시)
2013 ‌�한중수묵예술교류전(주중한국문화원, 중국 북경), Fusion / Fission 4인 국제교류전(Neuberg gallery, 중국 홍콩), 

Spoon Art Fair HK12(Grand Hyatt HongKong Neuberg gallery, 중국 홍콩 )
2010 ‌�East Meets West(JaneSandelin Gallery, 미국 워싱턴D.C), Side View한일 여류작가 2인전(Thread gallery, 중국 북

경 798예술특구)
2008 묵향-10인 국제교류전(주중 금산갤러리, 중국 북경환테에 예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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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필의 외침, 
나는 성악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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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즐거웠던 시절

박영필은 1979년 부산 연제구 망미

동에서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택시운전을 하셨는데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

가 용호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3남매

를 키우셨는데 단칸방에 네 식구가 지냈

고 누나는 다락방에서 생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시절 활

달한 개구쟁이로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의 

고무줄도 끊는 등 동네를 휘젓고 다녔다.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유행가를 좋아했는데 당시 

박남정의 <널 그리며>를 곧잘 불렀다.

중학교 때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했다. “교회 가면 뭐하는데?”라고 물으니 기타도 치고 노래

도 부른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교회에서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열심히 기타를 배웠다. 그 

무렵 그는 015B의 <이젠 안녕>을 기타를 치면서 즐겨 불렀다.

누나는 여상을 졸업하고 조그만 회사에 경리로 일했는데 어느 날 기타를 사 왔다. 부모님이

나 누나에게 기타를 사 달라고 조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나가 어떻게 알고 기타를 사 왔

는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대학 갈 형편도 아니었

기에 기타 치고 노래 부

르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

내다 졸업이 다가왔다.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조

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

어서 성지공고 자동차과

에 입학을 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과가 잘나가

는 유망 과였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취업도 바로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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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했다. 1996년 고3 때 취업한 선배들 얘기를 들어 보니 월급이 40만 원 정도라고 했다. 

맥이 빠졌다. 40만 원 받으려고 공고에 들어왔나 싶어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 무렵 영어 선생님이 인문계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실업계 학생들도 대학에 갈 수 있다

고 학생들을 다독여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영어 단어를 외

우고 국어를 공부하며 수능시험을 쳤다. 성적이 잘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2년제 대학을 갈 정

도는 되었다. 컴퓨터는 중학교 때부터 통신을 했었기에 컴퓨터 관련 과를 찾다가 동명전문대

학 전자계산과에 입학을 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1학기를 마치고 나니 IMF가 터졌다. 등록금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군에 갔다 오면 IMF도 

끝이 나겠지 싶어 군대를 자원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이 있어 수송부에 배치가 되

었다. 11톤 유조차를 정비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 타이어 하나 바꾸는데도 낑낑거렸다. 어느 

날 정비장교가 그의 정비하는 모습을 보더니 “정비 잘 못하네. 니 혹시 컴퓨터 할 줄 아나?”라

고 물으시길래 “네, 컴퓨터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행정병으로 보내졌다. 

제대를 하고 돌아오니 전자계산과가 정보처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었다. 등록금을 벌어

야 했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학교에 근로장학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등록

금 마련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알아보던 중 어머니가 담석증 수술을 하셨는데 누나는 이미 결혼을 했

고 형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어머니 병간호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막내아들이 한 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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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취업 시기가 지나서 취업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다. 마침 예전에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에 공감지대라는 78년생 띠 

동호회 친구가 일본 유학을 갔는데 연락이 

닿았다. 평소 일본에 관심이 있었기에 영필

은 오사카에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갔다. 일

본에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어학원 입학 조건이 한화 2천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이 필요했다. 돈을 벌어서 다시 오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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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나로통신 협력업체에 취업을 했다. 인터넷 설치 및 AS기사였다. 2년 정도 근무를 했다. 

당시 연봉이 1,300만 원이었고 2년이 지나면 인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월급을 올려 주지 않았다. 입사 동기로 고등학교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회사를 떠나며 

비전이 없다는 말을 했다. 그도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같이 서울로 와서 고시원에 짐을 풀

고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팔에 힘이 빠졌다.

팔에서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듯한 증상을 처음 느낀 것은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였다. 

한 1~2분 정도였는데 그 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1년쯤 후에 밤에 보초를 서는데 또 그런 증

상이 왔다. 그때는 이상하다 싶어 군의관에게 얘기하고 CT를 찍었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군

의관은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면 사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영필 형편으

로는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 통신회사에 다닐 때 혼자서 차를 몰고 인터넷 설치를 하러 가다가 갑자기 마비가 오

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 길옆에 차를 세워 놓고 마비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했다. 한의원에 가

서 진맥을 했더니 허약해서 그렇다며 보약을 지어 주었는데 차도는 없었다. 군대 시절에는 1

년에 한 번 정도였고, 통신회사 다닐 때는 서너 달에 한 번씩 그러더니 고시원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주기가 점점 빨라졌던 것이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형과 함께 짐을 챙겨 부산으로 내려왔다. 근

처 병원에 가니까 잘 모르겠다며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했다. 그래서 백병원에서 CT와 MRI

를 찍는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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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가 모야?

“모야모야병 같습니다.”

‘모야모야가 뭐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다. 의사는 한참을 설명했지만 의사 말이 

연기처럼 공중으로 분해되어 버렸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모야

모야를 검색해 보니 수십 개나 주르르 뜨는 게 아닌가. ‘내 병이 예사 병이 아니구나!’ 싶었다. 

가슴이 마구 떨렸다. 희귀 난치성 질환 즉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이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양쪽 내경동맥이 서서히 막히는 질환으로, 1969년 일본인 스즈키에 의해 모야

모야병(もやもや病)으로 명명되었다. 

백병원에서 왼쪽 뇌수술을 했다. 수축된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이었는데 수술 후에도 마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마비가 오면 5~6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면 마비가 풀린다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어 퇴원 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별 어려움은 없었다.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배를 끊고 동명대학 도서관에서 공무원시험 준비

를 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떨어졌다. 대체로 낙천적인 성격이라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데 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노인들 모아 놓고 약장사 하는 곳에서 무엇을 잘못 드신 모양인

데 가까운 병원에 가니 의사는 패혈증이라며 가망이 없겠다고 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어 백병원으로 옮겼다. 어머니의 치료비, 그리고 그

의 수술비 등으로 용호동에 어렵사리 마련했던 아파트를 팔고 백병원 근처에 전세로 이사를 

했다. 어머니의 병간호는 이번에도 그의 몫이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병세는 호전되었으나 

퇴원 무렵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는 한쪽 눈을 못 보셨다. 어머니의 시력이 상실됨과 동시에 

그의 눈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안과에는 이상이 없고 왼쪽 시신경에 마

비가 오고 있으니 이번에는 오른쪽 뇌수술을 해 보자고 했다.

2007년 2월에 오른쪽 뇌수술을 했다. 팔다리의 마비증상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했으나 눈

앞은 여전히 흐릿했다. 혼자서 다니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신문이나 책, 컴퓨터 화면을 

읽을 수는 없었다.

백병원의 담당의사가 서울에 모야모야병 전문 박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하여 희망에 부풀어 찾아갔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 눈을 살릴 수가 있겠다고 하

여 이번에는 전체 뇌수술을 했다. 마취가 풀리자 의사가 눈앞에 플래시를 들이대며 “빛이 보

입니까?”라고 물었는데 깜깜했다. 의사는 6개월쯤 지나야 알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하여 집

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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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시간만 죽였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나도 

시각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부모님은 속았다며 통곡을 했다. 이제 다시는 앞을 볼 수 없

다는 현실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눈도 깜깜하고, 앞날도 깜깜할 뿐이었다.

새로운 길을 찾아

친구가 인터넷에서 시각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 주면서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했다. 

2008년 1월에 시각장애 1급으로 등록을 했다. 친구의 안내로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점

자를 배웠다. 복지관에서 점자를 가르쳐 준 선생과 나이도 비슷하여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

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는 사양하

지 않고 <발걸음>이란 노래를 불렀다.

“우와~~영필 씨, 가수다. 가수!”

그날 영필은 그저 추켜세워 주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자 교사는 적극적으로 노래 공

부를 권했다.

“서울 한빛학교에 음악전공과가 있어요. 2년 과정인데 그 정도만 배우면 영필 씨는 성악가

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점자 교사의 권유로 한빛학교에 가서 오디

션을 보았는데 합격이 되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짐을 싸서 학교로 향했다. 그곳에는 시

각장애 학생을 위해 기숙사가 있어서 방을 구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영필은 2009년에 성악 공부를 

시작하였다. 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중창단

에 뽑혀서 노래를 목청껏 부를 수 있었다. 졸

업 후에는 시각장애 음악인들로 구성된 한빛

예술단 단원으로 안정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예술단 공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구

나 동료 결혼식 축가를 부르기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성악가로 인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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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로 무대에 서다 

해외 공연을 갈 기회도 많았다. 국내 공연보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워서 해외 공연이 잡히

면 용기도 얻고 그 나라 문화도 즐길 수 있었기에 영필은 해외 공연으로 삶의 충전이 되었다. 

특히 2017년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 초청으로 3개 도시 한빛예술단 순회공연을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상파울루 대학교 

중창단과 협연을 했는데 서로를 배려하

며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냈다. 그는 <내 

마음의 아리랑>을 불렀는데 노래를 부

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리랑이 주는 

애국심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관객들

이 모두 기립하여 치는 박수 소리가 멈추

지 않았다. 

이렇게 영필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까지 그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악

은 이태리곡이 많은데 이태리어를 모르

소프라노 김지현 교수와 함께

이아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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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그것을 완벽하게 외워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노래를 듣고, 사이

트에서 단어 발음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편해졌지만 그래

도 한 곡을 소화해 낼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 한빛예술단에서 활동을 할 때는 남성4중창단 등 성악을 하는 단원들이 많았는데 요즘

은 한빛예술단의 유일한 솔리스트여서 영필은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을 하고 있다. 

행복한 남자, 박영필

박영필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성악가이다. 그만큼 실력이 있고, 노력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부르면 관객들은 저절로 눈을 감고 노래에 

빠져든다. 그 노래는 그가 겪었던 인생사가 진하게 담겨 있어서 그의 진심이 다 표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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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과 질병 속에서 모진 고생을 하신 어머니는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

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박영필은 성악가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었

다. 그런데 어머니를 정말 기쁘게 해 드린 일은 5년 전 결혼을 한 것이다.

2016년 어학 공부를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알게 된 일본 여성이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직

장인이었는데 서로 호감을 느끼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한국으로 와서 직접 만난 

어머니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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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드디어 

2년 후인 2018년 결혼을 하였다. 

신부감을 데리고 부산 어머니에

게 인사를 갔을 때 좋아하시던 모

습을 그는 잊을 수가 없다. 

박영필은 결혼을 앞두고 일본 

나가노에 있는 신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장인, 장

모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큰 어려움 없이 스몰웨딩으로 결

혼식을 올린 후 서울 SH공사 임

대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박영필은 행복한 남자이다.

한빛예술단 단원으로 연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박영필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는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 보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진 진짜 행복한 

남자이다.  

MUSIC

박영필 

성악가

한빛예술단 솔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 중창 부문 대상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 성악 부문 우수상

2021~2019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 

2017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 초청 3개 도시 한빛예술단 순회공연

2016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한빛예술단 초청 파독 간호사, 광부 50주년 기념 음악회

2014 베트남 하노이 한·아세안 정상회담 축하 한빛예술단 ‘HOPE CONCERT'

2013 필리핀 마닐라 문화원 초청 ‘한빛예술단의 Hope Concert’

2012 중국 북경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한빛예술단 음악회 

2011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 한인 초청 한빛예술단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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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종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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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때문에 생긴 일

김종민은 3형제의 막내로 평범한 가정에

서 태어났다. 세 살 때 어른이 없는 상태에

서 혼자 교회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구르는 

바람에 왼편 마비로 왼쪽 팔다리는 물론 왼

눈도 안 좋고, 왼쪽 치아도 안 좋아서 왼쪽

은 움직이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 평상시에

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진 않지만, 긴장하거

나 추울 때는 왼편이 경직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왼쪽 손이 굽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의 장애를 잘 눈치채지 못한다. 

사실 스스로도 스무 살 전까지는 장애인이

란 인식이 많이는 없었다. 스무 살 이후 ‘장

애’라는 문제를 인식했고, 이후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부터 장애인들과 오랜 시간

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운명처럼 찾아온 영화 

김종민은 1979년생이다. 1986년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을 즈음, 아버지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 오셨다. 동네 비디오가게에서 신프로 2박 3일에 천 원을 내고 첫 비디오를 빌

려왔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다섯 번은 족히 봤을 듯하다. 그것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이었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천호동의 ‘한일시네마’에서 <천장지구>, <영웅본색> 같은 

홍콩영화를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본격적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건 스무 살 때였는데, 강

서구의 ‘화면 속으로’라는 비디오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두세 편은 기본적으로 

봤으니까, 1년에 800편 넘게 영화를 봤다. 그때는 장르도 가리지 않고 예술영화부터 성인영화

까지 모두 다 봤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화 공부를 하기 위해 한겨레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 공부를 하였다. 교육을 마치자 

POPULAR CULTURE

장애 전(3세 때)

가족(가운데 노란색 티셔츠가 김종민 뒤 흰티 입은 큰 학생 둘이 형들 3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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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자신감

이 생기기도 했다.

“스물네 살 때 처음 영화 현장에 들어갔

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정말 힘들었어

요. 제가 하는 일들은 담배꽁초를 줍거나 

식당을 섭외하고, 차를 통제하는 일이 전

부였거든요. 영화판에 들어가면 영화에 대

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줄 알았

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괴리감이 생기더

라구요.

그때 당시 장애인으로서 영화계 일을 하

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영

화 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밖에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해 편견이 생

기잖아요. ‘그렇지! 역시 장애인은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못하면 나중에 장애가 있는 후배들이 아예 

영화판에 들어갈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요. 그럴 때 엄청 뿌듯했지요.”

그는 제작 스태프 막내부터 시작해 조연출

의 자리에 오르며 <여선생vs여제자>, <김종

욱 찾기>, <블랙스톤> 등 다양한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 그러다 2012년 영화를 시작한 지 10

년 만에 <다리놓기>에서 첫 감독을 맡은 후 영화를 통해 장애인으로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

기들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지리산 종주

상업영화 <여선생VS여제자> 제작부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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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를 만들며 

그의 감독 데뷔작 <다리놓기>는 한 전철역에서 청각장애인 여성과 시각장애인 남성이 부딪

히며 시작하는 영화이다. 이 작품에는 고립된 장애인들을 연결해 주고 싶다는 김 감독의 메시

지가 들어 있다. 한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2001년부터 2003년까

지 여러 장애인들과 숙식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시각, 

청각 등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서로의 

문화가 달랐기에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잦았다. 김 감독의 <다리놓기>는 이때부터 시

작됐다. 서로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사회를 머릿속에 그려 왔고, 2010

년 드디어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김종민을 장애인 영화계의 스타 감독으로 만든 작품은 2018년도에 개봉한 단편영화 <하고 

상업영화 <기다리다 미쳐> 연출부와 제3조감독 시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동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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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말>이다. 이 영화가 2019년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받았다. 

“친한 형의 부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장애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형인데 와서 영화 관련 

강의를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거기에 계셨던 분들과 주기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마다 각자 사는 얘기들을 나눴죠. 영화를 만들려면 시나리오가 필요하잖아요? 이분들과 이야

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휠체어 타고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식당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했던 이야기, 아니면 연애하고 싶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이런 이

야기들을 모아서 시나리오를 완성했죠.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영화 <하고 싶은 말>은 2018년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 다섯 번씩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왕복 6시간에 걸쳐 용인을 스무 번쯤 

오갔다. 중증장애인이 배우로 출연하고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다. 성과도 좋았다. ‘토론토스

마트폰영화제’에 출품하여 상영하고, 관객들과 대화하는 자리도 있었다. 토론토로 출국하던 

날, MBC 뉴스데스크 팀에서 직접 공항으로 찾아와 인터뷰를 했고, 우리 영화가 방송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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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기도 했다. 6분짜리 짧은 영화이고 작은 규모의 영화제에 참석하는 것인데도 이 영화를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해 준 점이 감동이었다.

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촬영하려면 

실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연기할 때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장소에서 자

신의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특히 그렇다. 아마 관객도 이 이야기는 진짜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힘든 점도 많다. 장소를 이동할 때, 휠체어 장애인은 장콜(장애인 콜택시)을 이

용해야 한다. 그런데 장콜은 부른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

고,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영화 촬영을 위해서 장콜을 하루 종일 

빌릴 수도 없다. 또 제작비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대절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를 많이 변경하게 되고, 장소 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된다. 부족한 제작비 때문에 장소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안타깝다.

비전문 배우의 연기 톤은 매번 달라진다.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다. 비전문 배우는 생활연

기를 하는 것이지, 전문배우처럼 연기할 수가 없다. 이들이 생활연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

는 게 감독의 역할이다. 한여름에 야외 체육공원에서 단편영화 <중고거래>를 촬영할 때의 일

이다. 워낙 날이 더운 데다가 야외 촬영이다 보니 주인공 역을 맡은 장애인배우가 대사를 계

속 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롱테이크로 긴 대사를 한 번에 촬영하려고 했지만, 배

우가 힘들어해서 계획을 수정했다. 배우에게 장면을 짧게 짧게 촬영해서 편집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일 것 같다고 설명하니 미안해하기에,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POPULA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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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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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가 주눅 들지 않도록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스킬도 필요하다.

김종민 자신도 후배들이 만드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지만 연기를 한다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영화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영화계가 얼어붙었다. 영화 제작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영

화 대신 그의 창작 욕구를 풀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글쓰기였다. 그래

서 2021년 소설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도 될 것 같은데」를 발표하고 나서 에세이를 쓰기 시

작했다.

“소설은 시나리오처럼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에세이는 제 이야기를 써야 하잖아

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살짝 돌려쓰니까 출판사에서 바로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글

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에세이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쓴 글

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쓴 글이 2022년에 발표한 에세이 「비욘드 핸디캡-모든 핸디캡은 가능성이다」이다. 

책을 쓰고 나니 영화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동기부여나 멘탈코

치로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정도는 아

니다. 

POPULAR CULTURE

뉴스데스크(좌), 리플릿(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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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

영화를 계속하고 싶다 

대학로에서 연극 조연출로 연출 

일을 시작했고, 충무로에서 상업영

화 스태프로 영화제작에 참여한 후 

영화의 연출부를 거쳐 이제 자신의 

영화를 만들고 있다. <하고 싶은 말> 

(2017)을 비롯하여 <용기>(2018), <중고

거래>(2021), <듣고 싶은 말>(2022) 등의 

단편영화를 제작하였다. 

프로듀싱한 영화도 두 편 있다. 하나는 배우 이유영이 출연한 단편영화 <고란살>이고, 다

른 하나는 환경적인 이슈를 담은 장편영화 <블랙스톤>이다. 

<오징어 게임>을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 10년째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있

다. 제작사를 만날 수 없어 지금도 그의 책상 속에 있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두 편의 장

편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된 청년의 절망, 사랑, 성장을 그린 <위드미>와 라

이따이한 여성과 한국 장애남성이 양궁을 매개로 만나서 사랑을 이어 가는 이야기인 <퍼펙

트 골드>이다. 이 시나리오들을 들고 많은 영화사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여선생> 현장 맨(앞줄 왼쪽 끝)

보얼예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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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서 놓지 않으면 언젠가 

제작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

까.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

면 되지 않을까. 10년이 아

니라, 20년, 30년이 걸릴 수

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

고 싶은 일들을 꿈꾸며 살고 

싶다. 영화로 밥벌이를 할 수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영

화를 하고 싶다.   

POPULAR CULTURE

김종민

영화감독 작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통합예술치유학과(복수전공 심리상담학)

인천독립영화협회 전)운영위원, 전)감사위원

2021 인천광역시 표창

2021 용인시장애인인권영화제 <용기>, <죄송한...>, <중고거래> 입상

2019 토론토국제스마트폰영화제 <하고 싶은 말> 개막작(선정) 초청

2019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 <죄송한...> 관객상

2018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 <하고 싶은 말> 동상

2017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국무총리상 

2021 <듣고 싶은 말> 

2020 한국문화재재단 홍보영상 7편  

2020 <중고거래> 

2020 기독교 웹드라마 <선물> 

2020 단편영화 <감사>  

2019 광명큰빛영화제 초청 <하고 싶은 말> 외 3편

2019 <죄송한...> 

2019 <희귀한> 

2018 <용기> 

에세이 「비욘드 핸디캡」(2022), 소설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도 될 것 같은데」(2021)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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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7

1 1 8

미래를 묻자 

ⓒ강원래



1 1 9

RELAY CAMPAIGN

정치계에서 쏟아내는 막말로 언어 문화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이때 감성과 이성 그리

고 상식이 단단히 압축된 아주 짧고, 매우 쉽게 그리고 공손히 설득시킬 수 있는 소소하지

만 확실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짤글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는 코너이다.

이들 메시지는 자신의 소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며, 구어체로 써서 큰 소리로 읽으면 메

시지의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점을 만드는 조건은 단점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던 소설가 서머셋 모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점은 단점이라는 값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죠

단점이 장점을 만드는 좋은 조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최정아

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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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같은 눈으로 세상 보기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할 일이 생기지 않지요

그런데 같은 시각을 가지려면

모든 생각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 0

은어다리 ⓒ최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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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Y CAMPAIGN

척사방파제 ⓒ최정아

두 종류의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매사에 감사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불평을 멈추지 않죠

하지만 매사에 감사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에 적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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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최정아

1 2 2

겸손으로 단장

시인 토머스 무어가 한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은 낮은 곳에서 천국의 모든 미덕을 싹 틔우는 

감미로운 뿌리라고 했는데요

겸손에서 모든 미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겸손과 인간이란 말은 흙이란 라틴어

휴머스에서 파생됐다고 해요

사람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뿐더러

흙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겸손으로 우리를 단장한다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한테서는 우리의 고향 같은 흙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미래를 묻자

우리는 상대방을 알기 위해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과거를 묻게 되는데요 

상대방에 대해 잘 알려면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최정아

	 일러스트 최정아

구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 

김천시에 BF주택을 짓고 민화, 채색화 등을 배우고 일러스트 작업을 하며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RELAY CAMPAIGN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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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바리데기 언니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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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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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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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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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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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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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김미선

여. 1955년생. 지체장애

『동서문학』 소설 신인상(1994)

제21회 구상솟대문학상 대상

시집 「너도꽃나무」, 소설집 「눈이 내리네」, 「버스 드라이버」, 수필집 「이 여자가 사는 세상」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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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웹툰을 만났을 때

고연수(예명 연두)

2017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1차 합격을 하여 2020년 3월 여행사에 입사

하였다. 유럽 여행 업무를 맡아 열심히 일하던 중 코로나19로 여행사가 문을 닫았고 두 달 후 사고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연두를 만든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하여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연두의 재활일기’를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렸는데 그것이 웹툰 작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1 3 2



1 3 3 Photo by 최부암 <의상대> 

변화하다

세  번째

『E美지』 세 번째 목표인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사회 변화라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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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컬쳐

미네르바의 올빼미(Owl of Minerva)처럼 올빼미는 지혜의 상징이라 일컬어진다. 어두운 밤에 홀

로 깨어 있기 때문이다. 로마 신화에서 미네르바(Minerva)와 항상 함께하는 신조(神鳥)가 바로 부

엉이 혹은 올빼미다. 미네르바가 지혜의 여신이기 때문에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

네르바는 올빼미를 매우 아꼈다. 단지 아꼈기 때문에 지혜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미네르

바의 올빼미는 ‘황혼 무렵에 날개를 폈다.’라고 표현한다. 아폴론의 태양이 석양으로 넘어갈 

때면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아올랐다. 다른 존재들이 활동하는 훤한 낮이 아니라 오히려 밤

장애인이 깨어 있는 지식인이 될 때
- 영화 <올빼미> 리뷰

김 헌 식(대중문화평론가)



1 3 5



1 3 6

에 활동을 시작하는 올빼미, 어두운 밤에 훤히 세상을 보고 움직이는 그 올빼미를 지식인들의 

표상처럼 삼게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지식인은 미래를 훤히 바라보

고 있어야 한다는 이상적 사고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올빼미는 밤의 시력이 더 밝아서 야간 활동을 하는 점이 있다. 영화 <올빼미>의 주인공 경수

는 실제 올빼미처럼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보인다. 이른바 주맹증이라는 장애를 지니고 

있다. 밤에만 보이고 낮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인 것이다. 영화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

을 수 있다. 리얼리즘과 메타포가 혼재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과연 주맹증이 가능한지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착오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

단 메타포(metaphor, 은유) 관점에서 장애를 논할 수 있다.

일단 영화의 제목이 ‘올빼미’인 것은 그가 어떤 지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인은 아니다. 조선 시대에서 양반에 속하지 않고 아픈 동생을 돌보기 바

쁜 천인이다. 하지만 글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침술 연구도 더욱 심화시킨다. 그것이 결국 

동생은 물론이고, 자신을 살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지식인이 되기 위한 침술 연마 활동은 

아니었다. 여기서는 지식인이 사실 따로 없다. 지식으로 자신도 먹고살고 남에게 이로움을 주

면 족하다. 경수는 윗전에 항상 자동으로 말한다. 

“소인과 같은 천한 것들은 보고도 보지 못한 듯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올빼미 같은 역할을 생각

A_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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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하지만 경수는 시각장애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평소 언행과는 다른 지

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가 음모에 휘말리는 것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술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궁중에 불려가 음모에 

연루된다. 즉 세자 암살에 동원이 되었지만,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곧 그 사실

을 알게 된다. 밤에만 볼 수 있기에 뜻하지 않게 그 암살 광경을 목격하기에 이른다. 물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경수가 평소에 말한 대로 보

고 들은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천한 것들의 본분이었다. 

하지만, 괴롭기만 하다. 자신이 밤에만 약간 보인다는 사실을 소현세자가 알고 있기 때문이

다. 오히려 소현세자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청국에서 가져온 안경까지 주어 격려했던 분이

다. 그분이 다름 아닌 암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 오히려 

밤에만 보이는 것이 사회적 장애가 된다. 이 장애는 권력이 만들어 내고 있었다. 충격적인 것

은 권력 앞에서는 혈연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오로지 자신

의 권력을 위해 희생시키는데 눈이 보이는 자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자가 보이는 게 아닐

까.’ 경수는 끊임없이 의심을 당한다. 그래서 밤에는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한다. 보인다는 것

이 밝혀지는 순간 목숨을 잃는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아버지 인조와 달리 장

애를 만들거나 조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이 영화는 시각장애인이 침술을 통해 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장애인이 깨어 있는 지식인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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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아도 심지어 왕이나 왕비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침술사에게 맡겨야 

한다. 남다르게 손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명인 침술사라는 설정이 지나치지 않

은 이유이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을 했고, 심지어 목숨도 살려 주었다. 그래

서 경수는 나중 이 소현세자의 죽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이 영화는 하나의 픽션이다.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작품과 거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에 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장애에 관한 토픽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그것

을 어떻게 진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 헌 식

문화평론가.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박경리토지문화관 외래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미래세대행복위원회 위원, 
제40회 방송대상 심사위원.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장애학 전공) ‘장애 재현에서의 이슈’ 출강. 저서 「비욘드 블랙」, 「세종, 
소통의 리더십」, 「영화와 예술로 보는 장애인복지」 등.

A_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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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김지현의 순수 열정

AA파트너

본지에서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따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이 확산됨에 따

라 절실히 필요해진 장애예술인 파트너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였

다. AA는 ‘Arts for All’의 이니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예술로 소통하며 통

합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 공연을 기획하고, 포스

터 붙이고 홍보 활동을 한다. 시각장애인 피

아니스트 양지우의 오케스트라 협연 데뷔 무

대 ‘희망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기획한 피아니

스트 김지현 코리안컬쳐리더스 대표가 바로 

그 스승이다.  

김 대표는 시각장애가 있는 지우를 초등학

교 3년 때 만나 고등학교 2학년까지 8년 동

안 가르치다가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 고3 때 전문입시학원으로 갔다. 상명대학교 피아노과

에 입학하여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를 위해 김 대표가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기획

한 것이다. 새파란 반짝이 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지휘자 팔을 잡고 천천히 등장했지만, 피아

노 건반 전체를 어루만진 뒤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

는 모습은 거침이 없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 대표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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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한국 피아노계 

대모’로 통하는 피아니스트 

이옥희 선생의 딸로, 예원

학교와 서울예고를 나와 독

일 프랑크푸르트 음대와 만

하임 음대를 거쳐 쾰른 아

헨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엘리트 연주자이다. 자

기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

았을 시기부터 지금까지 정

확히 2010년부터 매달 열

어온 무료 월례음악회 코리

안컬쳐리더스 休(휴)콘서트

시리즈 ‘카르페디엠’이 벌써 

150회 진행되었다. 김 대표

는 13년간 매달 무료 음악

회를 열어 전문 연주자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1년에 3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

대를 만들었다. 지우 같은 장애청소년 음악교육을 통해 장애음악인을 꾸준히 발굴해 왔기 때

문이다.

가족처럼 함께하는 장애예술인들 

“어려서부터 동네 천사원에 찾아가 또래들과 놀기를 좋아했는데, 왠지 모르게 끌림이 있었

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장애인 맘카페에 무작정 글을 올렸죠. 나는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으니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얼마 뒤 앞을 보지 못하는 초등학생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장애아를 가르치는 게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악보 대신 녹음을 해 줘야 하는 것 말고는 일반 애들과 똑같더군요. 일반 학생 콩쿠르에서 1등

을 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바로 지우예요. 벌써 올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앞으

로 연주 기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우는 말도 잘하고, 행사 사회도 아주 매

끄럽게 진행할 정도로 재주꾼입니다.”

AA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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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2013년 평창스페셜올림픽에서 만난 발달장애 중학

생 쌍둥이 형제 임선균·임제균과도 벌써 10년째 인연을 이

어 가고 있다. 쌍둥이 형제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연

주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김 대표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2019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공동체인 피터팬클럽의 회원

을 대상으로 악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악기를 한 

번도 만져 보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파아노, 색소폰, 바

이올린 등을 가르쳤는데 예상 외로 잘 배워서 놀랍고, 신비

로웠다. 그래서 김 대표는 장애인의 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교육에 힘써 왔는지도 모른다.  

요즘은 유튜브 알TV <썰준>의 이원준과 안승준 크리에이터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원

준은 직업군인이었는데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유쾌

한 말로 장애인 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 공학도였던 안승준은 실험실 폭발사고로 시각장애를 

AA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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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 후 특수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며 플라마(Flamma)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결

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민 것이 한없이 고마운 김 대표이다.    

희망을 들려주는 사람들로 성장하길 

지난해 공연 ‘희망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 이날 무대엔 안두현 지

휘자와 해설을 맡은 배우 박정자 선생 외에는 모두 장애예술인이었다. 발달장애인들로 구성

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트럼펫 협연자 임제균까지(형 임선균은 플루트 연주자로 오케스트라에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이들이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부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하이

든 트럼펫 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8번 등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모습에선 자신

감이 넘쳤다. 

“우리가 구별해 놓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음악 앞에서는 무색해요.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장애가 있다고 못하지 않고, 장애가 없다고 잘하지도 않죠. 물론 장애가 있

으면 배울 때 고생스럽긴 하지만… 모든 예술인들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려면 그런 고난의 과

AA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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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좋은 일 좀 그만하라.’는 핀잔도 들었고, 심지어 장애인을 이용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 

“대관부터 안내까지, 공연의 모든 요소를 직접 챙겨야 하니 힘은 들었죠.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큰 힘이 됐어요. 해설을 맡아 주신 원로 연극인 박정자 

선생님은 연극 <러브레터> 공연 중이라 한창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시간을 빼 주셨죠. 박 선

생님 팬이라면서 오신 관객도 있었고, 덕분에 공연의 품격도 달라졌어요.

저는 장애인이라서 잘해 줘야 하고 보호해 주자는 생각은 없어요. 어려움도 똑같이 겪으면

서 동등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실천하는 것 뿐이예요.”

K클래식 전파에 앞장서다 

최근엔 서울예고 동창인 작곡가 최우정 서울대 교수와 서도민요를 모티브로 창작한 1시간

AA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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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리 모음곡 <싸름>을 만들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국내 최초의 연가곡집도 제작 중

이다. 배삼식 작가가 노랫말을 쓰고, 최우정 작곡가가 곡을 붙여 한국 가곡을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서울튜티앙상블을 이끌고 2016년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와 2019년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베를린캄머심포니와 윤이상, 백영은 등 우리 작곡가의 곡을 협연하며 K클래식 전파에 앞장

섰던 실력파인 김지현의 음악에 대한 소신은 분명했다. 

김지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만하임 국립음대 학사, 석사, 쾰른-아헨 국립음대 박사를 졸

업했다. 현재는 가톨릭대학 음악과 겸임교수, 코리안컬쳐리더스 대표를 맡고 있다. 그동안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하였으며, 국내외 주요 공연장에서 다수의 독주, 합주 연주

회를 가지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면서 예술의전당 ‘여름실내악’ 등 음악

회 해설가로도 폭넓게 대중과 소통하였고, 사단법인 서울튜티앙상블의 예술감독, 서울시 시

민청 운영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런 실력자가 장애예술인들과 13년 동안 함께하며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낸 장애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이다. 김지현 대표는 음악을 전공한 장애 학생들의 진로가 막막한 현실이 너

무나 안타깝다. 장애인 일자리로 하루 4시간 근무하며 최저 시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김 대표는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AA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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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功)에는 차별이 없다 했던 이옥산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1

조선시대에는 장애인도 공을 세우면 나라에서 벼슬을 내려주었다. 세조 6년 11월 

23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호군 이다양개를 만호로, 김지하를 천호로, 소리필을 상호군으로, 부 사정 다양개·김아라

두를 호군으로, 이옥산을 사직으로 삼고 각각 면포 7필을 주었으니, 북정(北征)할 때에 싸움

에 나아간 때문이었으며, 오파를 부 사정으로 삼고 면포 4필을 주었으니, 북정할 때에 뒤를 

호위한 때문이었다.１) 

실록에 언급된 사람들 중 이옥산(李玉山)은 세조가 신숙주에게 명하여 두만강에서 야인들을 토

벌했을 때 함께 나아가 싸운 인물이었다. 이옥산은 이 공으로 세조로부터 오위에 속한 정5품 

서반 무관직인 사직의 관직을 하사받았다. 그런데 이옥산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었다.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의금부 지사 정회아가 아뢰면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율하면 도형에 해

당하였으나, 임금이 원종 공신이라 하여 다만 해임하도록 하였다. 이 앞서 맹인(盲人) 이옥산

(李玉山)이 부평에 온정(溫井)이 있다고 고하였는데, 정회아가 망령된 말이라고 하여 남형을 

하여 취초하였으므로, 임금이 불러서 물으니 거짓으로 대답하였다.２)

１)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1460) 윤11월 23일조.

２) 「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1467) 1월 2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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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공신

세조 6년에 등장한 이옥산은 북벌의 공으로 사직의 관직을 제수받았는데, 7년 뒤인 세조 13

년에는 그가 시각장애인이며 억울하게 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이

옥산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다. 이옥산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물론, 그가 어째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옥산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도 마찬가지이다. 

이옥산은 훗날 의금부지사 정회아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남형을 받게 되는 등 우여

곡절을 겪었다. 이후의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알 수 없으나 사직의 자리에 오른 후

에는 두만강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위에 언급된 두 개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조선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적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그 어떤 편견과 불평등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옥산은 눈이 보이지 않

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고, 이를 통해 사직이라는 관

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옥산은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차등 없이 

자신이 세운 공에 따라 관직을 부여받고, 면포 7필을 받았다. 비록 실록에서 위의 두 기록은 

보잘것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옥산의 일화는 현대인들에게 조선 전기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중종반정의 일등공신, 권균

유연당(悠然堂) 권균(權鈞, 1464∼1526)은 성종 22년(1491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과 충

익부도사(忠翊府都事)를 지냈으며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중종반정에 참

여하여 정국공신 4등에 녹공되고, 영창군(永昌君)에 봉해졌다. 권균은 연산군 시절 장령(掌令), 사

간(司諫),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산군이 직접 금대(金帶)까지 하사할 만큼 왕

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신하였다. 

세 명의 임금을 모시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을 것 같은 권균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뇌의 한 부분 또는 전반에 걸쳐 경련이 일어나는 간질(癎疾)이었다. 간질은 온몸을 

떨며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거나 심지어 입에 거품을 머금는 병이다. 조선 시대에는 간질에 

걸리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에 침이나 뜸을 놓거나, 심할 경우에는 인육(人肉), 그중에서

도 손가락 살을 잘라 약으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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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곤양 사람 진겸의 아비가 간질로 고생하였다. 겸이 손가락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

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였더니 즉시 나았다.３) 

간질의 발병 원인은 다양한데 뇌손상과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권균이 머리를 

다쳤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선천성이거나 특발성 간질로 예상된다. 권균은 중

종반정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정계에 사림(士林)들이 진출하면서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사림들은 권균에 대한 연산군의 총애와 함께 권균이 폐주(廢主)에게 아부하고 순종하면서 벼슬

자리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종 또한 권균을 신임하였기

에 왕의 만류로 탄핵이 저지되어 예조판서(禮曹判書)에 체직(遞職)되고, 1518년에는 사은사로 명나

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권균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사림파가 주도한 

정국공신의 위훈(偉勳) 삭제로 인해 권균의 공신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묘사화(己

卯士禍) 이후 권균은 다시 관직에 진출하여 좌찬성(左贊成), 이조판서(吏曹判書), 영경연사(領經筵事), 우의

정(右議政)을 역임하고 영창부원군(永昌府院君)에 봉해지게 되었다. 

간질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질병인 간질이 권균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다. 중종 21년(1526) 간질을 치료하기 위

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하자 권균은 왕에게 사직을 요청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의정 권균이 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신(臣)이 근래 병세(病勢)가 침중하니 중임(重任)에서 해면시켜 주소서. 성상(聖上)께서 말

미를 내리시어 병을 조리하게 해 주시면 성은(聖恩)이 하해 같겠습니다. 신은 숙환(宿患)인 간

질(癎疾) 때문에 해마다 침 맞고 뜸뜨면서 마지못해 사진(仕進)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 많은 데다 고질병이 겹쳐서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혈기(血氣)가 고갈되었고, 숙환

인 간질까지 겹쳐 발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치료를 해 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

습니다. 이는 신의 복이 과분한 데서 온 소치입니다. 천도(天道)는 차면 기우는 것이고 그릇

도 가득 차면 넘치는 것인데 신의 복이 이미 극도에 찬 것 같습니다. 병이 골수에 스몄으니 당

연히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을 조리할 수 있는 데가 아님은 물론, 신이 몸져누운 

３)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1439) 10월 4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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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순(旬)이 넘었습니다. 신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겠지만 마음은 감히 잠시라도 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짐을 벗겨 한가히 지내면서 안심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 주시

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미를 더 주도록 하라. 단, 대신의 사직이니 불윤비답(不允批答)을 지어 아뢰라.”

하였다.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시에 발작이 시

작되는 간질을 앓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균

은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으나 중종은 그

를 귀히 여겨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권균이 살아 있는 동안 성품이 엄격하고 재

주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

다. 

권균은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탄핵을 받

고, 위훈을 삭제당하는 등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앓던 병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현대사회에

서 간질 환자들이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사

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일이 왕왕 있다. 하지

만 조선 전기를 살았던 권균은 자신이 간질

을 앓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으

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

당함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권균에게 

편의를 봐주며 그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능력만으

로 관리를 평가했던 조선 사회에서 권균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４)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1526) 8월 26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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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균 묘역(출처:한국학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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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학의 창시자 루이스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장애 때문이다. 1868년 뇌출혈로 쓰러져 좌측 마비가 생겨 파스퇴르는 근무

하던 대학교에 사임을 신청했지만 대학에서는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연구

를 계속할 수 있었다. 파스퇴르는 언제 또다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연구를 서둘

렀다. 

장애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연구 업적으로 1873년 파스퇴르는 의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

되었고, 1874년 프랑스 의회는 그에게 연구하는 동안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해 줄 상을 수여

했다.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파스퇴르는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

람이다. 파스퇴르는 질병과 미생물을 최초로 명확하게 연결해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학설을 완성했다.

문학에서 과학으로 

파스퇴르는 1822년 프랑스 주라주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의 파스퇴르는 그의 부모와 친

구들의 초상화와 파스텔화를 그리는 일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부친은 아들의 교육을 위

해 아르브와로 이사를 가서 초·중등학교를 마친 다음 1840년 브장송대학교에서 문학사 학

위를 받았고 2년 후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1845년 물리학으로 이학 석사학위를, 1847년 이학 

세계장애인물사

장애 때문에 미생물의 아버지가 된 루이스 파스퇴르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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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받았다. 파스퇴르는 

문학에서 이학으로 전공을 바꿔 

능력이 빛이 났다. 

릴레대학교 화학 교수로 근무하

던 1856년에 양조업자들이 자신

들의 포도주가 쉽게 상하는 이유

를 알려 달라고 부탁해 발효에 대

한 연구를 시작했다. 

발효 현상을 화학 반응만으로 

설명하던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

나 미생물이 발효와 관련 있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 연구에 전념했

다. 그리하여 정상 알코올 발효는 

효모 때문에 발생하지만 비정상 

발효는 젖산균과 같은 다른 미생

물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1863년에는 저온살균법을 고안해 

발표했다. 

파스퇴르 연구소 설립

1877년부터 인간과 고등동물에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관심을 돌린 그는 1880년 가축이 

잘 걸리는 전염병인 탄저병과 닭 콜레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이 질병의 해결을 위한 예방접

종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1885년에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각 분야에 걸쳐 수많은 공적을 이룬 그를 기념하고자 프랑스의 과학아카데미에서는 1888년 

파스퇴르 연구소를 설립하여 파스퇴르는 이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이 연구소는 

현재 프랑스는 물론 세계 의과학 연구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뇌출혈 재발 위험 때문에 늘 건강이 문제였던 파스퇴르는 1895년 73세로 세상을 떠난 후에

는 연구소 지하에 묻혔으며 현재 연구소의 일부는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관광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2

파스퇴르ⓒ Nadar/wikipedia |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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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물사

객들을 맞고 있다. 프랑스가 낳은 19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인 파스퇴르가 영원히 사람들의 머

릿속에 남게 된 것이다.

파스퇴르는 19세기의 과학적 방법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왔다. 실험실에서 나와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질병의 인자(因子)를 연구함으로써 루이스 파스퇴르는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알

아냈을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제시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천부적으로 큰 호기심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재능 있는 실험가였던 루이스 파스퇴르는 식

지 않는 열정으로 평생을 과학과 의학, 농학, 산업에 헌신했다. 파스퇴르는 반대자들에 대해

서는 종종 매우 거친 글과 말로써 논박하며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냈다. 

루이스 파스퇴르 덕분에 인류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인데, 막상 파스퇴르 자신은 건강

하지도 않았고 장애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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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사고

그녀가 출생한 1962년도만 해도 어른들은 딸이 태어나면 서운해하셨다. 하지만 선옥은 씩

씩했다. 4남매의 장녀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다. 

선옥은 수험생 시절을 보내고 대학 영문학과에 합격하였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서울로 가던 열아홉 살 그 순간,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 어깨부터 절단을 하는 대형 사고가 자기에게 찾아올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팔 하나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상실감이 컸다.

오른쪽 손으로 밥을 먹고, 글씨를 쓰고, 문을 열고… 모든 일상생활이 오른쪽 손으로부터 시

작되었기 때문에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병원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점점 장애에 

익숙해져 갔다. 무엇보다 의수를 착용하고 긴팔 옷으로 상실 부위를 가리자 알 수 없는 희망

이 느껴졌다. 오른쪽 팔이 큰 짐보따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묵직하여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

기도 했지만 텅 빈 오른쪽 팔을 채워 주는 의수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글씨 쓰기 연습부터 하였다. 그리고 붓글씨 공부도 하였다. 그녀가 붓글씨

로 쓴 ‘생로병사’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한다.  

기업인 마선옥 

어느 해인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타들어 가는 가로수를 보며 ‘물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여성장애기업인 마선옥의 성공 비결-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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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이 없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엉뚱한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선옥은 개발을 위한 연구

에 착수했다. 자동저수장치로 빗물을 

저장했다가 수분을 필요한 만큼 자동

으로 나무에 공급하기 때문에 비가 오

지 않아도 잎이 마르지 않고, 태양광 발전판으로 낮의 햇빛을 에너지로 밤에 조명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밤거리를 환하게 비춰 주어 우범지대를 없애 주는 ‘태양광 경관 조명화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개발과정 연구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계속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비가 계속 들어갔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만류도 있었지만 마

선옥은 중단하지 않았다. 2020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청주시에 장애인기업

으로 ㈜꿈제작소를 등록하고 ‘태양광 경관 조명화분’ 기술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했다. 2021

년 대한민국정원사업박람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태양광 경관 조명화분’에 관심이 많았다. 다

기능, 다가치라는 찬사를 받았다.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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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지자체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KOTRA, 무역협회에서 수출 제안이 왔지만 현재

는 국내 보급에 전념하고 있다. 수출을 하려면 해외지사도 세워야 하고 준비할 것이 많기 때

문이다. 마 대표의 경영 방침은 모든 일에 철저히 준비를 하여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스타일

이다. 마선옥 대표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태양광 경관 조명화분’ 사업에 

정성을 쏟고 있다. 

㈜꿈제작소는 직원의 90% 이상이 장애인인 모범적인 장애인기업이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마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직무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

마 대표가 ‘2050탄소중립선언’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 녹화에 꼭 필요한 탄소 흡수용 플랜터

를 제작하는 전문 기업을 선언한 것도 요즘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을 목표로 한 마선옥 대표의 발빠른 행보가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 

교육자 마선옥 

마선옥은 처음부터 기업을 운영했던 것은 아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 부모 아이들

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다 윤선생 영어학습지 강사를 관리하

는 지부의 지사장을 하였다. 17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며 400여 명의 강사를 관리하는 좋은 성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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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영어학원에 원어민 

즉 외국인 강사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영어

학습지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보다 더 큰 타격

은 인터넷 강의의 확산이었다. 

마선옥은 영어학습지는 더 이상 확장 가능성

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미 2013년 사회적기업 꿈제작

소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영어학습지 사업 대신 다른 교육 사

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4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이 된 것을 보고 마선옥 

대표는 그 바쁜 일정을 쪼개어 교육을 받고 자

격증을 획득한 후 ​2019년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

다. 마 대표는 1년에 300회 이상 강의를 할 정

도로 강의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다. 올초에는 

안랩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사장이 끝까

지 강의에 집중을 하는 모습에 마 대표는 감동

을 받았다. 보통 임직원들은 잠시 앉았다가 자

리를 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마 대표는 2021년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인 김도

운과 함께 발간하였다. 두 사람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만난 파트너 강사로 책도 함께 

집필한 것이다. 평소 1시간이라는 짧은 강의 시

간이 아쉬웠다고 하여 책을 통해 강의에서 못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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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이야기를 담아내면 더 많은 이들

에게,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 지회장으

로 장애인기업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

하는 등 교육자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 안 주는 조명화분’이 있

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이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 기업인

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가정적인 마선옥 

마 대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여 학부에서는 경제학

을, 석사는 사회복지를 현재 박사과정

에서는 컨설팅을 전공하면서 자기 역

량강화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충북일보와 충청신문에 꾸준히 칼럼을 

발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마 대표는 아주 

가정적인 여성이다. 1995년 결혼하여 

쌍둥이로 한꺼번에 두 명의 자녀를 두

었다. 두 딸은 이미 다 성장하여 엄마

와 친구처럼 지내는 행복한 가정의 주

부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을 때 아버지 옆으로 이사하여 아

버지를 살뜰히 보살펴 드리고 딸에게 장애를 갖게 했다는 미안함에 늘 마음 아파하셨던 아버

지를 편안히 눈감게 해 드린 효녀이다.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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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관(李準冠·1949~ )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 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구부러진 길

삶을 나르는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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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나르는 詩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길’이란 말의 뜻만큼 많은 의미를 함축하

고 있는 단어도 드물지요. [사람·짐승·배·차·비행기 등이 오가는 공간, 사람으로서 지켜

야 할 도리나 임무,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 목표로 하는 방향, 개인의 삶이나 사회, 역사

의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途中)이나 기회, 방법이나 수단, 어떤 행

동이 끝나자마자 즉시. 바로 이어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길 중에서 ‘인생의 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실로 대단히 중요하지요. 삶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과 꼭 그렇지

만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류의 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탄대로처럼 쭉쭉 뻗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인생사 모든 길에는 순간순간 

고난이 숨어 있고 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의 종류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를 만큼 가지가지지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의 길을 건너며 살아왔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

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왕도(王道)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은 탄탄대로의 길보다는 시인의 노래처럼 구부러진 길이 그래도 참 

길이였다는 생각이 듦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군요.   

강 남 국 

수필가. 칼럼니스트. 영어교육 봉사자. 활짝웃는독서회 회장, 강서구장애인문인협회 회장. 
계간 『문학에스프리』 등단, 『국제문예』 시 등단(2021년 겨울호). 제27회 아산상 수상 등. 

저서 「나눔 속에 핀 꽃」, 「아버지의 손과 지게」, 「삶을 나르는 시」, 「책 아저씨, 강남국」(1, 2권), 「세상의 말 다 지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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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do캠페인

<더 글로리>의 이도현에게 발달장애 동생 있다

<더 글로리>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한 배우 이도현은 원래 농구에 흥미가 있었던 평범

한 고등학생이었다.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우연히 2006년에 개봉한 영화 <해

바라기>에서 열연하는 김래원을 보고, 연기자의 꿈을 가지게 됐다.

숱한 도전 끝에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 이준호 역으로 이름을 알린 이도현

은 <호텔 델루나>, <스위트홈>, <멜랑꼴리

아>, <오월의 청춘> 등 다수 히트작에 출

연하며 연기력을 쌓아 갔다.

2021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오

월의 청춘>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시

상식에 올라선 이도현은 수상 소감에서  

발달장애인 남동생에 대해 말했다.

“남동생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동생이 몸이 조금 아픈 친구라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잡았다.”

고 하며 “연기를 더 열심히 해 나가야겠

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제 동생 
2021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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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 모두를 

감동케 했다.

그는 또 한 인터뷰에서 “스타가 된다

면 우리집 빚부터 갚고 싶다. 동생과 가

족들이 다 제가 버는 돈으로 쉬면 좋겠

다.”는 말을 해 누리꾼들의 열렬한 응원

을 받기도 했다.

이도현이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

동은의 연인인 주여정 역을 맡아 이름

을 더 널리 알렸다. 누리꾼들은 이도현

에게 ‘더 잘됐으면 좋겠다’, ‘연기도 잘하

고, 인성도 좋던데 응원한다’, ‘처음으로 

응원해 본다. 파이팅!’ 등의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인기 스타의 마약, 여배우의 음주 운전 

등으로 연예인들의 일탈이 인상을 찌푸

리게 하는 가운데 이도현은 발달장애 동

생 때문에 항상 초심을 잡는다고 하여 

그가 얼마나 올바르고 성실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do캠페인

드라마 <더 글로리>

드라마 <18 어게인>



1 6 4

美터

㈜인트로맨은 인력개발사업을 위해 1995년 설립되어 2020년 현 사옥을 마련하고 연 매출 

780억 원을 달성하며 연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에 HR 서비스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아웃소싱 100대 기업에도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주요 서비스는 인재파견·채용대행·업무도급·면세물류·콜센터로서, 2020년 ㈜프리머

스에이치알을 인수하며 아웃소싱 및 콜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인재채용 서비스를 더욱 확대

하였다. 

㈜인트로맨은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지원팀을 창설

하여 장애인맞춤고용 서

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장

애인의 사회 진출을 지원

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사

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9

년 장애인기업으로 인증

받은 ㈜인트로넷코리아를 

㈜인트로맨, 장애예술인과 기업을 연결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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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였으며, 장애인표준사업장 ㈜해피엔젤을 신설하였다. 

장애인 관리 기업인 인트로넷코리아는 근로자파견·건물위생관리·시설경비업을 중심으

로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피엔젤은 인트로맨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카페·제빵·미화·사무보조 등 서비스업으로 장애인 연계고용에 힘쓰고 있다. 현재 해피엔

젤에 장애인화가 1명을 채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장애예술인 고용 모델을 찾고 있다.

㈜인트로맨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인트로맨 고은희 대표는 올 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Honor Society)에 가입하면서 이런 포부를 밝혔다.

“2023년 더욱 열심히 뛰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나눔으

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은희 대표는 2002년 인트로맨을 인수하여 아웃소싱 및 헤드헌팅·경장자문 전문 기업

으로 성장시켰고, 2019년 기업 사옥을 이전하면서 인근 복지기관 등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

쳤다.

美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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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피엔젤에 장애예술인 1명을 고용한 후 장애예술인 고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

애인고용지원팀 오혜린 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장애예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고용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있는 기업을 연결한다면 고용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저희 인트로맨이 도움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 고용의 어려움과 좋은 점은 

장애예술인 고용은 장애예술인이 재택근무의 형태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점과 업종 및 근무

환경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업종 및 근무환경에 제약 없이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기업에

서 아직 장애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모르

美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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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트로맨에서 장애예술인 고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고용 계획은 

기업들이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알리고, 많은 

사례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장애인예술을 하나의 일자리 분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장애예술인들이 현실의 한계를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美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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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화계 

소식

지난 3월 12일에 미국 LA에서 거행되었던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언 아이리쉬 굿바

이(An Irish Goodbye)>가 단편영화상을 받았는데 수상자인 톰 버클리와 로스 화이트가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한 후 “마침 오늘이 생일인 주연배우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고 싶다.”며 ‘Happy birthday to you’를 불러 주어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임스 마틴은 이 영화의 주연으로 다운증후군 배우이다. 제임스 마틴은 이 영화에서 뛰어

난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단편영화 <언 아이리쉬 굿바이>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만난 형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둔 어인 클랜드가 각본과 감독을 맡아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 배우 제임스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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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독립생활을 위해 분

투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단편영화상뿐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

는 바프타(BAFTA)상, 인디 단편국제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벨파스트의 한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

이기도 한 제임스 마틴은 다운증후군으로 어

릴 적 하버턴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학습장애

아동 극단인 바보쉬 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했

다. 이후 BBC 드라마 <업스 앤 다운스(Ups and 

Downs)>의 주연을 맡는 등 본격적인 연기 행보

를 시작했다. 바리스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전문 배우로서 연기만으로 생계를 유지

해외 문화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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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임스 마틴은 곧 넷플릭스 드라마 <마르셀라(Marcella)>에 출연이 확정되어 곧 그의 연기를 

OTT를 통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해외 문화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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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tists with disabilities shall be guaranteed opportunities to engage and participate in artistic 
activiti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abilities and will.” This is an excerpt from the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legisl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of South Korea. Are disabled artists actually 
free to do artistic activities as stipulated in the law above? Disability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artistic activities beyond individual identities. However, the difficulties disabled artists suffer are 
still not improving.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artworks with other artists are not nearly 
enough, and the income from them is so low that they cannot maintain their art activities and 
make a living at all despite several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encourage their creative activities. 
Discrimination that deeply penetrates society can be seen through the lack of  recognition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employment instability. Also, their creative activities are deterred by 
such discrimination. The majority of people do not have enough interest to recognize these social 
and economic limitations. The Argus hopes that art society will not only examine the difficulties 
and causes of disabled artists but also seek new solutions.

Ⅰ. Problems 

1. Different Perspective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Although disabled artists have started to work in diverse art fields, the discriminative recognition 

Art is More Than Able to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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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m remains unchang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issue of discrimination, it is 
necessary to know how fellow artists who work together and the public who enjoy their artworks 
perceive disabled artists. The unfortunate thing is that both fellow artists and the public think of 
the art activities of the disabled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art range.

The work of  disabled artists is appreciated with compassionate eyes, not for the work itself. 
Because cooperation with disabled artist is recognized as help or volunteering, even their work 
is undervalued. Ok Hye-Sook, Ph.D. of Special Education, confirms this in her research, which 
is about artists in the same industry perceiving disabled artists as equal artists only after watching 
their performance in person. “The prejudice that works of disabled artists will be of low quality 
is dominant, but once you appreciate their works, I am sure you will be surprised by their amazing 
abilities.” This shows the widespread opinion of fellow artists not thinking of the disabled with 
great artistic ability as professional artists. In other words, the appreciation of their works is lacking. 
The public also does not have much experience of appreciating their art. According to the “2021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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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vestigation of disabled artists)” by MCST, 7.9 percent of disabled artists cited a “Lack of 
audience” as the most difficult thing while doing art activities. This implies the low interest of and 
less exposure to the public.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disabled artists’ work as a subculture 
reduces their opportunities to enter the mainstream and limits the enjoyment of their work. If the 
recognition for disabled artists does not improve, their creations will be excluded from our society.

2. Economic Difficulties to Maintain Both “Living” and “Art Work”

The income of disabled artists is too small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while continuing their 
creative activities. Their artistic income is just 180,000 won (US$143.88) per month even though 
62.2 percent of disabled artists work on their art full time. This is over three times lower than that 
of non-disabled artists. The reason why disabled artists have no choice but to do art full time is 
that other jobs are not available either.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have sufficient creative funds in 
a situation of suffering to make a living. Not only materials and facilities for creating, but also the 
cost of living during the creation period is a heavy burden. In the 2021 investigation of disabled 
artists, 70.5 percent of disabled artists strongly called for the “Expansion of creative funds and 
benefits.” Thus,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an never be overlooked.

To address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enforced the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on December 10, 2020, and began to support them 
with creative funds. However, in the 2021 survey, disabled artists still wanted the expansion of 
funds the most – and at a rate 4 percentage points higher to the survey in 2018. This shows that 
a simple budget increase can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at all. The method of benefiting 
them has to be changed reasonably to divide the large budget equally. Also,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institutional problem of making disabled artists give up their artwork due to their 
low income and ultimately solve the economic difficulties.

3. Nowhere to Create, Nowhere to Exhibit?

Art acquires meaning when it is created and appreciated by others. However, disabled artists are 
suffering from the lack of basic facilities for these two stages. According to the 2021 investigation 
of  disabled artists, they lack: “Facilities for presenting/exhibiting/performing,” “Space for 
practicing and creating,” and “Facilities for disabled artists.”

Bang Gui-hee, President of the Korea Disabled Artist Association, revealed that there is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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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age of creative facilities. In particular, sometimes they borrow space from a church because 
they need a big, soundproof space for practicing music and dancing. But they are forced to vacate 
the place whenever when there is a church event. Also, she adds, “In fact, creating or practicing 
at home is impossible. It is important to reserve and operate the spaces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a practicing space and the role of the state. Currently, 
the creative facilities for disabled artists are inferior. The same is true of  space for exhibiting 
creations. In President Bang’s words,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director of a theater demanded 
a disabled dancer who uses a wheelchair to spread a mat on the stage because he was worried that 
the floor could be damaged. However, as it is a wheelchair-based dance performance, the mat can 
make the performance low quality.” This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rent a place and that they cannot 
present their work under desirable conditions. Creating great works is useless if there are no place to 
present them to the public. Disabled artists have to gain experience through enough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artwork and expand the audiences, facilities that can accommodate the 
special needs of disabled artists are urgently needed.

Ⅱ. Causes

1. Focus on the Artist, Not on the Work

If  you know of a disabled artist, think about whether their work or the fact that the artist is 
disabled is foremost in your mind. The art activities of the disabled are seen as a hobby, not a 
profession, and their creations are regarded as just the products of going far beyond their various 
limitations. The result of  related research can be confirmed in Park Hye-shin’s report,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Artist (2010).” Even people who appreciate the same performance 
are more interested and moved when they recognize that the artist is disabled, but they evaluate 
the expertise of that artist as very low. The compassionate eyes for the disabled devaluate their 
artistic value and ability while not recognizing disabled artists as professional artists.

This perception is also revealed in the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the disabled and support policy is focused on consuming the artwork already 
created rather than on the establishment of  disabled artists. However, excluding activities as 
creators makes it more uncommon for the disabled to have art as their main job. Accordingly, 
the perception that disabled artists are not professionals is strengthened, and their works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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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in the art market. When a similar perspective is dominant, disabled artists cannot 
be nurtured no matter how great their works are. This is because the values of their works are 
estimated within the narrow range of so-called “disability art.” Of course, the identity of disability 
influences the creation a lot as there is “disability art” that reflects the experiences of disability. 
However, when disability becomes the standard of limiting the possibility of creation beyond the 
character of one person, the wrong perception of works and artists is formed.

2. Empty Subsidy Policy

Many disabled artists cannot receive subsidie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creative grants. 60.3 
percent of total disabled artists are intellectually and physically disabled, and 86.7 percent of disabled 
artists over 60 work in creative fields that need subsidi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elderly people to find information about applying for creative grants. This 
shows that there are not enough helpful procedur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features of the disabled artist. Information vulnerabilities are not caused only by features of disability. 
According to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2021,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required documentation 
and to submit it by the application deadline even if they ask the person in charge about it.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disabled artists cause them to give up art activities completely before 
receiving creative grants. If  there is any creative income, even if  it is small, their living allowance 
is reduced, so they may choose to decrease their creative activities themselves. According to a 
2020 survey of  the disabled, 28 percent of 
the disabled are recipients of  basic living 
assistance. Considering this, they should be 
allowed to keep working in artistic fields by 
receiving both creative grants and a living 
allowance at the same time. But in reality, they 
have to choose only one. President Bang 
claims that they have no choice but to give up 
their creative funds: “Creative income is very 
irregular and low. Besides, their living allowance 
is reduced due to the creative income, so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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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economic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are hindered by the government.” She adds, “They 
usually don’t receive the creative income because once the living allowance is decreased, it’s hard to 
get it restored.”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the complex income structure of disabled 
artists, an institutional contradiction is formed. It may be assumed that the income of disabled artists 
becomes stable when only thinking of beginning a creative grant system, but there is a weak point in 
the system. The benefit of the policy called “Preparation of Preferential Purchase Measures for the 
Creation of Disabled Artists,” which will begin on March 28, 2023, has to be shared with someone 
in need by considering reasonable objects and methods.

3. An Artist Who Cannot Go on Stage

There are lots of things for disabled artists to consider when renting facilities, especially when 
their disabilities are a physical handicap. They have to move from their house to the facility 
without difficulty and be able to get around in the facility freely. But realistically, it is hard to find 
a means of transportation guaranteeing a right of mobility and a space perfectly suitable for the 
disabled. The gate has to be wheelchair friendly, automatic door/parking space/toilet must be 
available, and stages have to be designed for the disabled. Notably, some aisles for audiences are 
constructed well, but the stage aisle constructed for performers with a disability is rare.

President Bang mentions the practical difficulties a disabled artist has to suffer and says, “The 
aisle from the stage to the toilet is inferior. Thus, it is difficult to focus on the performance because 
there are many facilities that do not meet the basic needs for the disabled artist.” In the 2021 
investigation of disabled artists, “Installation of automatic door that wheelchair is possible to pass” 

and “Installation of  seats, the 
stage that the disabled can use” 
recorded low scores of  48.8 
and 42.4 each. The category 
of  stages that artists have to 
use practically is poor, and 
this is only considering public 
facilities. The problems are 
more serious when it comes to 
private facilities, as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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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s difficult. However, it is difficult to use public facilities that can accommodate the 
disabled, and using them at low cost requires a complicated process with a high competition rate. In 
circumstances where sometimes they are rejected because of disability, the fact that other facilities do 
not hav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creases their difficulty. Locating a rental facility that can accept 
the disabled is like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Ⅲ. Solutions

1. Creating Together: "Inclusive Arts“

Not dividing the art world based on disability is the first step to recognizing the disabled and non-
disabled artists in the same role.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that barrier and pursue inclusive arts 
undergoing the procedure of creating. Stopgap Dance Compan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The British Council explains it as an art community that values a pioneering spirit and is committed 
to making discoveries about integrati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dance. In 
Stopgap’s dance video “Artificial Things,” dancer Chris, who has Down syndrome, keeps in step 
with the non- disabled dancer. One dancer with no legs does the same movement as a non-disabled 
dancer with just the power of two arms, and another dancer riding a wheelchair runs fast and hangs 
upside down. Being disabled or non-disabled is not an issue there. The ultimate goal is admitting 
their differences and maintaining inclusion so that all possibilities are open.

However, to realize inclusive arts, the government’s support system is very significant along with 
the will of  fellow artists. Ph.D. Ok talks about the inclusive arts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compared with South Korea, noting that “The U.K. supports it as a dimension of  the nation 
from the beginning of establishing a theater company by structuring it as a space that disabled 
and non-disabled artists can work in together.” She also notes that “Creators usually stay up 
all night while cooperating, so a disabled artist who receives an assistant’s help usually has to 
compromise on the schedule according to their assistant’s availability. The U.K. prevents such 
trouble in advance by employing the assistant 24 hours a day or making a compromise on the 
schedule directly.” Rather than avoiding cooperation because of  worries about problems that 
may arise, enough data of  inclusive art has to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procedures. 
The cooperatio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artists has to be perceived as an extremely 
normal situation by the public through conducting inclusive arts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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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portunities for Flexible Income-Generating

Considering the irregular income structure, extra income has to be approved. President Bang 
says, “If  they give up their creation income to maintain their living allowance, the productive 
mind of working will be reduced.” Also, the nation can collect more taxes when approving extra 
income, so it corresponds to interests. President Bang discusses the case in which all disability 
welfare received was stopped suddenly when the book written by the disabled artist Paul K. 
Longmore became a bestseller and received a copyright fee. He needed constant support because 
he was a severely disabled person, but the government stopped all services after he received a 
creative income one time. Paul was resentful and protested by piling up his books and setting 
fire to them in front of the federal government. After this protes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as changed, and the U.K. started to approve the extra income. Like this, allowing 
disabled artists to earn money by working and being approved for extra income is the first step to 
breaking down the economic limitation of their creative activities.

President Bang proposes a new method by which disabled artists can create income. It involves 
making a shopping site selling the creations of disabled artists by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is already operating the 
shopping site “Ggumdre,” selling products made by severely disabled people. On March 28, 2021, 
the policy “Preparation of Preferential Purchase Measures for the Creation of Disabled Artists” was 
enacted for the creation of disabled artists to be purchased priorly by a public institution and national 
and local public entities. This can solve the problems of only the works of a large organization or 

famous artist being sold by selling items 
openly online. The policy applicable only in 
public institutions can be expanded to the 
public and a wide range of consumers too. 
In this way, an income for disabled artists 
is possible through art activities. Even 
though the government designated a lot of 
money for directly paying a living allowance 
or for creative grants, constant income 
and quality development can be realized 
by encouraging their art activities through 
increasing creativ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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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cilities Pursuing Practical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There is a law about the enhancement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but most spaces do not 
follow it. The policy structuring the related facilities by force and inspecting them regularly is 
needed. In 2015, I-eum Center by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was opened in the 
middle of Hyehwa. In I-eum Center, there are spaces possible to create and present as a means 
of  connecting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In particular,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re well 
created and maintained. President Bang who participated in I-eum Center’s budget planning 
heard surprising impressions from users about being comfortable going to the toilet. This is the 
result of input from the disabled and regular inspections of the center and after being opened.

Big-I built in Osaka, Japan, is also used for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and it is useful for 
both the audience and the creator. There are no stairs at the entrance of the hall, and up to 300 
wheelchairs can enter. It was designed for comfort, for example, by installing the buttons of 
vending machine and elevator low and making the material on floors differently so that the blind 
can recognize obstacles. It is easy to get to Big-I because the building is close to a subway station, 
and there is a passage between Big-I and the shopping mall, so accessibility to other facilities is 
good. In particular, Big-I operates accommodation that applies universal design.* It considers the 
flow of the assistant to the emergency exit route. This accommodation can solve the problem 
suffered when a disabled artist living in the countryside visits the cultural facility in the capital 
area. Big-I was built in 2001. It has been there for 22 years, but the cultural and artistic facilities to 
accept the disabled are not sufficient. From now on, the limitations that disabled artists feel when 
using facilities and creating activities must be addressed by increasing the facilities with a universal 
design like at I-eum Center and Big-I.

Art activities of the disabled are a right to be guaranteed, not a luxury. Of course, the way to grow 
into a professional artist can vary. However, the end result of meeting the audience as an artist 
should be the same. An artist with a disability is just an artist like any other who loves art and wants 
to make a living with art. To continue their creative work without any barrier of distinction,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 of the public are desperately necessary. In conclusion, 
The Argus hopes that the day will soon arrive when careers in art is open to everyone. 

* Park Gyeong-jin. “Art is More Than Able to the Disabled.” The Argus, March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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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

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다. 법안의 내용처럼 장애예

술인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보장받고 있을까? 장애라는 특성이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예술 

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지만 장애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갈고닦은 실력

을 펼칠 수 있는 작품 참여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수입 또한 현저히 적어 창작

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

하고 말이다. 이미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차별은 인식 부족, 고용 불안정, 장애인 편의

시설의 부재와 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제약을 알아차리기엔 다수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The Argus는 장애예

술인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을 조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분 없는 예술 사회를 

형성하고자 한다. 

Ⅰ. 장애예술인의 현실적 어려움

1. 장애예술인만을 향한 다른 관점

장애예술인이 활동하는 분야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차별적 인식은 변함없다.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기 위해선 예술계에서 함께 일하는 협업 예술인과 창작물을 향유

하는 대중이 장애예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협업 예술인과 

예술은 장애인에게 가능성 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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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모두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일반적인 예술의 범주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작품 자체가 아닌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심지어 장

애예술인과의 협업을 타 예술인의 도움과 봉사의 차원으로 인식하며 그 창작물은 저평가된

다. 옥혜숙(Ok Hye-Sook) 특수교육학 박사는 동종업계 예술인이 장애예술인의 공연을 직접 관람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같은 예술인이라고 인지했다는 그녀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와 같

이 말했다. “현재 장애예술인 작품은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이지만 막상 그

들의 작품을 직접 감상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력이 월등하다.” 이는 예술적 역량을 갖

춘 장애인들을 전문 예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협업 예술인의 만연한 인식과 더불어 애초에 

그들의 창작물을 관람한 경험이 적은 현실을 보여 준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감상 경험

이 부족한 것은 대중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

동실태조사(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7.9％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향

유층의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이 또한 대중의 낮은 관심과 적은 경험을 동시

에 시사한다. 장애인예술을 하위 문화적인 성격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장애인예술

이 주류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향유될 기회를 더욱 제한한다. 이처럼 장애인예술이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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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주류라는 인식이 강화된다면 작품 협업과 향유에 한계가 발생해 그들의 창작물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다. 

2. “창작”하며 “살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

창작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엔 장애예술인의 수입이 매우 적다.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삼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 소득은 한 달 평균 18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비장애예술인보다 3배 이상 낮은 값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술을 전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 직종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이다.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창작 자금까지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설, 재

료와 같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 이외에도 작업 기간 생활비도 큰 부담이다. 2021

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70.5％가 “창작기금 지원과 수혜금 확대”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한 만큼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제정하고 창작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1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2018년보다 4％ 포인트가 더

해진 인원이 여전히 수혜금 확대를 원했다. 2021년 예산을 58％ 늘리고 2022년 예산은 20억 

증가되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진으

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의 예산 증진과 동시에 타당한 

수혜 방식이 잡혀야 막대한 지원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고루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적은 소

득 때문에 창작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본질적으

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3. 만들 곳 없고, 발표할 곳도 없고 

예술은 본래 창작하고 향유되어야 의미 있는데 장애예술인은 이 두 단계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작품 발표/전시/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연습 및 창작 공간 부

족”, “장애예술인 관련 시설 부족”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은 창작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음악과 무용 연

습은 방음이 되는 큰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를 빌리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는 연습할 공간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집에서 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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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이며 작업실의 필요성과 국

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처럼 장애예술인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시설은 열악한 편이다. 창

작물을 발표하기 위한 공간도 마찬가지다. 방 회장은 “공연장 측 무대감독이 휠체어를 사용

하는 장애인무용수에게 바닥이 망가질까 매트를 깔 것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휠체

어를 사용하는 무용 공연인 만큼 매트는 공연의 질이 떨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발표할 

시설을 대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술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 준다. 좋은 작품을 창작하였더라도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할 발표 시설이 없다면 무용지

물이다. 충분한 기회를 통해 장애예술인도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의 질을 

높이고 향유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신체적 제약을 수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Ⅱ. 그 어려움의 원인 

1. 작품의 가치보다 작가에게 집중되는 시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애예술인이 있다면 그 예술가를 알게 되었던 과정에서 작품이 먼저였

는지, 창작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먼저였는지 떠올려 보아라.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직업

적 측면이 아닌 재활과 취미의 수단으로 비춰지며 그들의 창작물은 예술 자체보다 장애인 본

인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고 만들어 내는 산물이라고 받아들여진다. 박혜신의 논문 

“장애인예술가에 대한 인식(2010)”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같은 공연

을 감상하더라도 예술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할 때 더 흥미롭게 보고 감동받지만, 그 예술인의 

전문성은 낮게 평가한다고 한다. 장애예술인을 전문 예술인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장애를 향

한 동정 어린 시선이 예술성과 실력을 평가 절하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보다 이미 창작된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창

작자로서의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이 예술을 본업으로 갖는 것을 더욱 낯설게 만든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비전문적이라는 인식은 강화되고 그들의 작품은 예술 시장에서 경

쟁력을 잃는다. 비슷한 시선이 전제로 깔려 있을 때, 장애예술인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창

작해도 성장할 수 없다. 장애인예술이라는 좁은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산정하기 때

문이다. 물론, 장애에 대한 체험을 반영하는 “장애예술”이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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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체성은 창작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장애가 한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작품의 가

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작품과 작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형성된다. 

2. 속 빈 지원금 정책 

다수의 장애예술인은 창작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 중 지적/지체 장애인은 총 60.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60대 이상 장애

예술인의 86.7％가 지원금이 필요한 창작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지체 장애인과 

고령층은 정보를 직접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창작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기 힘들다. 이는 장애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절차가 부재했음을 보여 준다. 정보 

취약은 장애의 특성에 의해서만 야기되지 않는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

사 및 분석 연구”에 의하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와 신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

기 어렵고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정보의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장애예술인이 지원금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창작지원금을 수혜에 앞서 창작 자체를 그만두는 원인이 된

다. 창작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기초생활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창작 활동을 자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다. 202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8%는 기초생활수급자이

다. 이를 고려하면 창작지원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아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어야 하지

만 현실적으로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 회장은 “창작 수입은 매우 불규칙하고 그마저도 적은데 창작 수입 때문에 기초수급비가 줄

어들어 예술 활동을 제한받는다면 정부가 장

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막는 것이 

된다.”며 창작지원금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한번 하향된 생계급여는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창작 수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의 

복합적인 수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제

도적으로 모순이 생긴 것이다. 지원금 제도의 

시행만을 바라본다면 장애예술인의 소득 안정

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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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이 존재한다. 2023년 3월 28일에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정책 

또한 대상과 방법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3.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예술가 

장애예술인은 시설을 구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

렇다. 집에서 시설까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 안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동권이 보장된 교통편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시설은 찾기 어렵다. 휠체어로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자동문/화장실/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특

히, 공연시설에서 관람석으로 가기 위한 통로는 비교적 잘 구축되었더라도 창작자가 장애인

일 경우를 고려한 무대 통로는 드물다. 

방 회장은 “무대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통로가 열악하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

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 온전히 무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장애예술인이 겪어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에서 국공립 문화시설의 “휠체

어 통행이 가능한 자동문 설치”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 열람석, 무대 설치율”이 

각각 48.8점과 42.4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실질적으로 예술인이 사용해야 하는 무대 

관련 항목은 부실한 실정이다. 이것도 공공시설만을 조사했을 때 이야기다.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민간시설들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비교적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

져 있고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대관 절차가 복잡하고 경쟁률이 높아 이용

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상당한 가운데 남은 

시설마저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장애예술인의 고충을 키운다. 장

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관하기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것이다. 

Ⅲ. 해결 방안

1. 함께 만드는 “포용예술”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예술세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을 동등

한 역할로 인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대신 그 경계를 허물고 함께 창작 과정을 거치는 

포용예술을 추구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톱갭무용단을 들 수 있다. 영국문화협회(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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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는 스톱갭무용단을 “다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많은 범위의 관객들을 대

상으로 장애예술가들의 잠재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단체라고 설명한다. 

스톱갭무용단의 무용 영상 “Artificial Things”에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무용수 크리스는 

비장애무용수와 마주 보고 호흡을 맞춘다. 다리가 없는 한 무용수는 두 팔의 힘으로 비장애무

용인과 같은 동작을 소화하고 또 다른 무용수는 휠체어를 탄 채로 마구 달리다 거꾸로 매달리

기도 한다. 그곳에서 장애와 비장애는 중요하지 않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아이디어

와 시도에 가능성을 열어 두는 포용성을 유지하며 창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포용예술의 실현을 위해선 협업 예술인의 의지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제도가 매우 중

요하다. 옥 박사는 영국의 포용예술 시스템에 대해 “영국은 특정 극단을 설립할 때부터 장애/

비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극단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며 한국과의 

다른 점을 언급했다. 또한, 그 예로 “창작자는 협업을 하며 밤을 새기도 하는데 평소에 보조인

과 함께 생활하던 장애예술인은 그 보조인의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영국은 이런 

상황에서 보조인을 24시간 고용해 주거나 스케줄을 직접 조정해 갈등을 방지한다.”며 협업에

서 생기는 문제점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생길 우려 때문에 협업

을 피하기보다 부딪히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는 쌓이지 못했던 포용예술의 데이

터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포용예술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 대중에게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이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융통성 있는 소득 창출의 기회

장애예술인의 불규칙한 수입구조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이외의 가외 수입(extra income)을 인정

해야 한다. 방 회장은 이에 대해 “생계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창작 수입을 포기한다면 장애예

술인은 생산성 있는 노동의 의지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가외 수입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세금을 더 걷을 방법이기 때문에 이익 관계가 들어맞는다. 장애인작가 폴 롱모어

가 출간한 책 「워싱턴의 재발견(The invention of George Washington)」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저작권료를 

받게 되자 수혜 중이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전부 중단되었던 영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중증

장애인이었기에 지원이 꾸준히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창작 수입이 한번 들어왔다고 서비스를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분노한 폴 롱모어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연방정부 앞에 쌓아 놓

고 불을 지르는 시위를 했고 그 뒤로 사회보장기본법이 바뀌어 영국은 가외 수입을 인정해 주

게 되었다. 이처럼 가외 수입이 인정되어 장애예술인의 노동 의지로 직접 수입을 창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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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한 

창작 활동의 한계를 타파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방 회장은 장애예술인의 새

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고안

하기도 했다. 바로, 장애예술

인 문화예술 활동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

작물을 판매하는 쇼핑 사이트

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

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파는 “꿈드래”라는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3년 3월 

28일 정부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한다. 큰 규모의 단

체나 유명한 장애예술인의 작품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쇼핑몰에서 공개적으로 

창작물을 판매하면 개인의 작품도 활발히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만을 대상

으로 시행된 정책이 대중에게까지 확장되어 소비층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장애

예술인의 수입은 예술 활동에서 발생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 지급 형태의 생계급여나 창작지

원금에 예산을 쏟고 있지만 꾸준한 소득과 질적 성장은 창작 소득의 증가를 통해 적극적인 예

술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3.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국가

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관련 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주관한 이음센터가 혜화 중심지에 개관하였다. 이음센터

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어 준다는 의미로 창작과 발표 모두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

는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음센터 예산 작업에 참여했던 방 회장은 

이용자에게 화장실을 갈 수 있어 가장 좋다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센터를 기획할 

때부터 건축하고 개관한 후까지 장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 세워진 국제장애인교류센터 빅아이(Big-I)는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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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사용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구

축되어 있어 장애인이 관객과 창작자 모두로 

활동하기에 적합하다. 공연장의 입구는 단차

가 없고 관객석에는 300대의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다. 낮은 위치에 자판기 버튼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장애물 인지를 위해 바

닥의 소재를 다르게 하는 등 세세한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빅아이 

건물은 인근 지하철역과 가까워 이동이 편하

고 쇼핑몰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타 시설

과의 접근성도 좋다. 특히, 빅아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숙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그 보조인의 동선부터 비상 대피로까지 고려하였다. 이 시설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

애예술인이 수도권의 문화예술 시설을 방문할 때 겪는 이동과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

본에 빅아이가 건설된 것은 2001년도이다. 22년이 지났지만, 한국에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

는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음센터와 빅아이 같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

용된 시설이 늘어나 장애예술인이 이용에 한계를 느끼고 창작 활동을 제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혜택이 아닌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물론,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비장애인과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예술가로서 대중을 만난다는 결과만

큼은 같아야 한다. 장애예술인은 인간의 무수한 특성 중 하나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자 예술

을 사랑하고 예술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예술인이다. 장애예술인이 차별의 벽 없이 창

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과 대중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

으로, 모두에게 예술의 길이 열려 있는 사회가 형성되어 어떠한 제약도 없이 누구나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 위 글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발간하는 영문 월간 잡지 『디아거스』  532호(2023. 3. 8.) ‘In-depth on Culture’ 에 실린 문화부 박경진 학생

기자의 기사입니다.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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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시리즈
책으로 만나는 장애예술인 <누구시리즈> 5종

장애예술인의 삶, 그들의 삶이 바로 예술이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 방귀희)는 2022년 <누구?!시리즈> 5종을 내놓았다. 책으로 만나는 

장애예술인 <누구?!시리즈>를 기획하여 2016년 3종, 2017년 10종을 발간한 후 사업비를 마련하

지 못하여 멈추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안정적으로 발간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왔

다. 장애인예술은 장애예술인의 삶 속에서 녹아나온 창작이라서 장애예술인 삶의 이야기를 책

으로 만드는 <누구?!시리즈>는 꼭 필요한 작업으로 이것이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알리는 소중

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누구?!시리즈> 100권을 목표를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

애인문화예술원 사업으로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데, 방귀희 대표는 의문과 감

탄을 동시에 나타내는 기호 인테러뱅(interrobang) 로고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시리즈>는 독

자들에게 작가와 작품이 주는 두 배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국판(150×220)｜각 104면｜각권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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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셉트: 장애인예술의 온택트 공간 

 타이틀: 온이미지(on-E美지)

•검색: 온이미지

•도메인: www.onemiji.com

•로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컬러로 표현하여 장애인과 예술의 다양성과 함께 지

구와 방송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새로운 온택트 장애인예술 플랫폼을 형

상화함  

 특징: 

 •BF(barrer free) 공간 

 •디지털 효과 극대화	

 •세계화

 콘텐츠: 

  ⇢ 홍보존(zone): 장애예술인 개인 프로필이나 행사 등을 알리는 소통 코너

  ⇢ 유플레이(YouPlay):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발표하는 예술마당 

       장애인예술 관련 동영상 업로드, 장애인예술 공연 스트리밍 

  ⇢ 스마트전시관: 배리어프리 온라인 전시회 

  ⇢ 웹방: 웹툰, 웹소설 구독 

  ⇢ E美지룸: 종이잡지 『E美지』를 온라인으로 보는 방    

   www.onemiji.com ┃02) 861-8848 

���������������

���������������

•캐릭터 ‘오니(Ony)’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2018 장애예술인수첩이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2022년 수첩은 장애예술인 정책을 마련하는 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www.emiji.net ┃02) 861-8848 

2022. 12월초 발간

<장애예술인수첩> 역할 

첫째, 드러나지 않은 보석 같은 장애예술인을 발굴한다. 

둘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애예술인을 응집시킨다.

셋째,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을 촉구한다.

문학 대중예술음악 미술



신국판｜239면｜값 22,000원

사람의 생각은 인식을 바꾸라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생겼는지, 

그 편견으로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이해시켜서 

스스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 문제를 다룬 몇몇 장애학 번역서가 있지만 너무 어렵고 우리의 실정과도 괴리가 있어

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틈틈이 연구한 장애인 인식 관련 아티클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방귀희 지음

Epistemology of the Disabled

www.emiji.net│ 02)861-8848 



※10장으로 구성된 비매품

T. (02) 861-8848 ┃ klah1990@daum.net ┃ www.emiji.net

 

제작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이 발간되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통해 장애예술인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3만 2천여 명 장애예술인들의 필독서! 

•장애인예술 정의 

•장애인예술 장르 

•장애인예술 실태 

•장애인예술 이론 

•장애인예술 역사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 

•장애인예술 사업 

•해외 장애인예술 

•장애예술인지원법 해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을 위해 등 

세계 유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연구 실적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2023.0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

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계간 이미지(28호)2023 여름-표지 0508.indd   2 2023-05-11   오후 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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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안 세상1_김현하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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